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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

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

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

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

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

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

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

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

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

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

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

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

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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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

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

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

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

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

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

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

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

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

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

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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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

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

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

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

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

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

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

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

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

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

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

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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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

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

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

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

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

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

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

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

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

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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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

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

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

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

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

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

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

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

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

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

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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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

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

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

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

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

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

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

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

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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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

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

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

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

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

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

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

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

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

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

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

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

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

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

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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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

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

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

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

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

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

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

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

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

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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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

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

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

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

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

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

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

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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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

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

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

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

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

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차례 •13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20

3. 연구의 구성 ··························································································· 23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 24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 24

    가. 미국 ································································································· 24

    나. 중국 ································································································· 29

    다. GCC의 대응 ··················································································· 34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 35

    가. 공급망 분절화 현황 ········································································ 35

    나. 에너지 공급망 재편 ········································································ 37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 39

    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 ············································· 39

    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에너지 믹스 ········································· 46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 49

    가. 트럼프 2기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가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 ········ 49

    나. 미국의 에너지 분야 주요 제재 조치 ··············································· 52

5. 소결 ······································································································· 55

차례



14•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 58

1. 중국 ······································································································· 58

    가.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 58

    나.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 전략 ··················································· 63

2. GCC ······································································································ 67

    가. GCC의 에너지 정책 방향 ······························································· 67

    나. GCC의 대중국 에너지 협력 전략 ··················································· 76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 81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 83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 83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 94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 105

4. 소결 ····································································································· 107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 111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 111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15

    가. 한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 115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18

참고문헌 ·································································································· 122

Executive Summary ············································································ 137



표 차례 •15

표 1-1. 주요 선행연구 ··············································································· 21

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 23

표 2-1. 주요 지역·국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성장전략 ············ 43

표 2-2. 미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방향 변화 ································· 49

표 2-3. 트럼프 2기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대내외 영향 및 전망 ··········· 51

표 2-4. 트럼프 2기 에너지 관련 주요 제재 조치 ······································ 54

표 2-5. 대외 환경 변화 요인이 중국·GCC의 에너지 협력에 미치는 영향 ··· 57

표 3-1.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 현황 ·············································· 59

표 3-2.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기조 및 방향 ········································· 60

표 3-3.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 전략 ················································· 65

표 3-4. GC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량 예측 ········································· 69

표 3-5. 국가별 친환경 정책 목표 ······························································ 72

표 3-6. 중국과 GCC의 상호 협력 수요 ····················································· 82

표 4-1. 중국의 주요국별 에너지 수입 비중 ··············································· 84

표 4-2. 중국의 GCC 국가별 에너지 수입 비중 ········································· 85

표 4-3. 중국의 10대 원유 수입국 변화 ····················································· 89

표 4-4.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 90

표 4-5. 중국의 10대 LNG 수입국 변화 ···················································· 93

표 4-6. 중국의 대GCC 국가별 태양광 제품 수출액 추이 ························· 98

표 4-7.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 109

표 5-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 113

표 5-2.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대걸프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건설 수주 현황 ···································································· 116

표 차례



16•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그림 2-1. 전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 ··································· 26

그림 2-2. 미국의 원유 수출량 추이 ··························································· 26

그림 2-3. 중동 내 미군 기지 현황 ····························································· 28

그림 2-4. GCC의 대미국 수출 규모 추이 ················································· 29

그림 2-5. GCC의 대미국 수입 규모 추이 ················································· 29

그림 2-6. GCC의 대중국 수출 규모 추이 ················································· 30

그림 2-7. GCC의 대중국 수입 규모 추이 ················································· 30

그림 2-8. 주요 기업별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가프로젝트 수주 실적 ········ 32

그림 2-9. 주요 기업별 사우디아라비아 내 홍해 개발 프로젝트 수주 실적 ···· 32

그림 2-10. 최근 지정학적 블록(geopolitical bloc) 내외 교역 추이 ········ 36

그림 2-11. 러-우 전쟁 발발 후 원유 및 천연가스의 블록 내외 교역

비중 변화 ··················································································· 38

그림 2-12. 러-우 전쟁 발발 후 EU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처별 비중 변화 ··· 39

그림 2-13.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및 연간 변화 추이 ··············· 40

그림 2-14. 연간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 증가 추이 ······················· 44

그림 2-15. 세계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현황(2024년) ············ 45

그림 2-16. 전 세계 CO2 배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45

그림 2-17. 에너지 전환 단계별 에너지 안보 개념 변화와 대응 ················· 47

그림 2-18. 부문 및 시나리오별 천연가스 수요 전망(2000~50년) ············ 48

그림 3-1. 중동 에너지 부문별 투자 규모 ·················································· 68

그림 3-2. 주요 에너지 기업의 화석연료 투자규모 비교(2017년, 2024년) ··· 68

그림 3-3.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전망 ·········································· 71

그림 3-4. GCC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 ··································· 75

그림 3-5. GCC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 75

그림 3-6. GCC 내 수소 프로젝트 현황 ····················································· 75

그림 차례



그림 차례 •17

그림 3-7. 오만 내 수소 개발구역 ······························································ 75

그림 3-8. GCC 각국의 수출처별 에너지 수출 비중(2018~23년) ··········· 77

그림 4-1. 중국 원유 수입량의 GCC 국가별 비중 추이 ····························· 90

그림 4-2. 중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원유 수입 추이 ···················· 90

그림 4-3. 중국 LNG 수입량의 GCC 국가별 비중 추이 ···························· 94

그림 4-4. 중국의 대카타르·호주 LNG 수입 추이 ····································· 94

그림 4-5. 중국 풍력 터빈 수출 상위 5개국 현황(2024년) ····················· 100



제1장 서론 • 19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

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

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자원 확보나 가격 

안정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공급

망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1)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높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완화

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

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1) 본 연구에서는 중동 지역 중에서도 최근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하며 우리의 중동 지역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인 GCC 회원국을 분석 대상으로 함. 본고에서 GCC 혹은 GCC 국가는 바레인, 사우디아라

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6개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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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GCC는 화석에

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

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

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

은 모두 원유,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분야에서 GCC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GCC의 협력 강화가 우리에게 기회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

국이 대GCC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경쟁이 예상되거나 비교우위 

또는 협력 기회가 있는 분야를 식별해본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

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교역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중 向心雨(2024)

는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 및 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국- GCC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GCC의 에너지 교역 협

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석연료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GCC와의 금융 협력 강화 및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을 제시

한다. 

다음으로 중국과 중동 지역 및 GCC 간 에너지 협력을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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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춰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KPMG(2024)가 중국 신에너지 기업의 대중

동 진출 현황을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수소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

동 진출의 기회 및 도전 요인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Aisha Al-Sarihi(2023)

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

은 중국과 GCC 협력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GCC(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경제

적 및 정치·외교적 배경을 논하고,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GCC와 아시

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 수요·전략·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

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로는 강문수 외(2024)가 있다. 그리고 빙현

지 외(2024)는 한국의 중점 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

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FTA建立背景下中国与
海合会国家能源贸易关系及合

作机制研究

 연구자(연도): 向心雨(2024)

 연구목적: 중국과 GCC의 에너지 

교역 현황 및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전략과 방향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과 GCC 국가 간 에너지 교역 

현황 분석

 중국과 GCC의 FTA 체결 필요성 

분석

 중국과 GCC의 에너지 교역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제시

2

 과제명: 新能源企业“出海”系列之

驶向中东
 연구자(연도): KPMG(2024)

 연구목적: 중국 신에너지 기업의 

중동 진출 배경, 현황 및 추세를 심

층 분석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통계분석

 중국 신에너지 기업의 대중동 진출 

현황을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수소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 중동 진출의 기회 및 도전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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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계속

구분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3

 과제명: GCC-CHINA ENERGY 

RELATIONS IN THE POST- 

PARIS AGREEMENT ERA

 연구자(연도): Aisha Al-Sarihi 

(2023)

 연구목적: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

국과 GCC의 협력 관계 설명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통계분석

 중국과 GCC의 교역·투자 관계

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중국과 GCC

의 관계 설명

4

 과제명: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 연구자(연도): 강문수 외(2024)

 연구목적: 걸프-아시아 주요국(한

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 수

요에 대해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통계분석

 실증분석

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개

념이 등장하게 된 경제적 및 정치·

외교적 배경 

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대한 

걸프 국가의 수요, 아시아 주요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협력 수

요 및 전략, 한국의 협력 전략 등에 

대해 분석

5

 과제명: 탈석유 시대 중동 산유국

과의 협력 전략(사우디아라비아

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빙현지 외(2024)

 연구목적: 한국의 중점 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를 중심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패

러다임 변화를 산업 전략적 차원

에서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동

반성장 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통계분석

 무역보완

지수(TCI)

분석

 중동 산유국의 전략 변화 배경과 

정치·외교정책 변화 

 중동 산유국의 경제 및 산업 다각

화 추세

 주요국(중국, 일본)의 대중동 산유

국 산업 협력

 대중동 산유국 유망 협력 분야 제

시(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건설: 사

우디아라비아, 식량안보: 아랍에미

리트)

자료: 저자 작성.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 현황 또는 친환경에너지 분

야 협력 등 개별 협력 양상이나 한국의 대중동 협력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

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이라는 주제에 보다 종

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미·중 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러-

우 전쟁, 미·중 갈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의 대외 요인을 반영하여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을 글로벌 안보 환경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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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

로벌 환경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양측의 

에너지 협력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

로 분석

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상호 에너지 협력 수요 검토

 양측의 에너지 교역, 전통에너지 및 친환

경에너지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특징 분석

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 도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조사

 전문가 인터뷰

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 환경 변화 점검

 중국/GCC의 에너지 정책 방향, 상호 

협력 수요 도출

 중국과 GCC 간 에너지(원유, LNG) 수

급 관계

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

야 협력 현황 및 특장

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

에 대한 시사점 도출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

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본다.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중

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한다. 에너지 분야별 협력 현황은 

중국과 GCC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이를 바

탕으로 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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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양측을 둘

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정리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

너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그리고 미국 트럼

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가. 미국

GCC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30.1%, 천연가스 매장량의 21.5%를 차지하

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영향력 유지를 위해 

경쟁해 온 전략적 요충지이다.2) 특히 미국은 수십 년간 GCC와 그 주변국에 막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안보의 보장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핵심 국가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우선순위에서 점진적으로 밀

어내면서 최근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 기조는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

2) BP(2021), p. 16,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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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이후 중동을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간주하며 

안보 중심의 대중동 정책을 강화했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유 의혹을 근거로 2003년 이라

크 전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WMD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

나며 미국의 외교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동 내 반미 

감정 심화와 함께 이란 및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을 촉진했으며, 사우디아라비

아 등 역내 친미 국가들과 미국 간 신뢰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또 미국 내에서

는 중동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 확산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즉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은 GCC에는 역내 미국 역할의 제한성을, 미국에는 중동 개

입의 비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통적 안보 협력 체계의 재조정이 양자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는 이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더욱 심화되었

다.4) 2010년대 초반 중국은 명목 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군사 지출 역시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개입,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에 대

한 미국의 개입 여지 축소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9·11 테러와 이라

크 전쟁에 따른 신뢰 훼손이 GCC와의 관계 소원화의 핵심이었다면 2010년대

에는 중국 견제 중심의 외교 구조 재편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가 양자 간 

거리감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내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 특히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에너지 자립 

달성도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셰일오일 개발은 

3) 한국외국어대학교 A관계자 전문가간담회(2025. 4. 3.); Gause III(2009), pp. 144-147.

4) 한국외국어대학교 B관계자 전문가간담회(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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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동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2000년대부터 셰일오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2010년대 

들어 원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일일 1,096만 

배럴을 기록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초과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되었다.5) 이어 2019년에는 1,224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

고 미국의 원유 순수출 규모가 원유 및 석유제품을 포함해 최초로 순수입을 초

과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중동산 석유와 가스가 필요없다”라고 선언

하며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6)

그림 2-1. 전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의

생산량 추이

(단위: 천 배럴/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5.
7. 10.).

  

그림 2-2. 미국의 원유 수출량 추이

(단위: 천 배럴/일)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5.
7. 10.).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기조는 행정부마다 세부 정책은 달랐지만 대체로 일

관되게 유지되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

5)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5. 7. 10.).

6) Trump(검색일: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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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 2011년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제시하고 

외교 및 안보 자원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편하는 데 집중하

였다. 이에 따라 중동에서는 군사 개입을 줄이고 외교적 관여 수준도 낮추는 쪽

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1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하였으며, 시리아 및 리비아 내전에 있어서도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지양

하며 제한적 공습과 간접 지원 등으로 역내 분쟁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발발한 중동 내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민주주의 및 인권을 강조하는 외교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 또한 지역 내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했다.7) 이란 내 핵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이란과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체결한 것도 관계 악화를 촉진하

였다.

이어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중동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

입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라크,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

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전투’에서 ‘자문 및 지

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작전 수행 목적을 직접 전투에서 현지군 역량 강

화로 재정립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부여하려는 현실주의

적 접근 방침을 견지하였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이 예멘 후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며 제한적으로만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임기 내내 동맹국의 방위

비 분담을 강조하며 GCC 국가들에 자체 안보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

하였다.

7) 한국외국어대학교 A관계자 전문가간담회(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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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동 내 미군 기지 현황

자료: “What are the main US military bases in the Middle East?”(2025. 6. 23.)(검색일: 2025. 6. 25.).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도 GCC와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면서 중국 견

제를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아프가

니스탄 철군을 완료하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였고, 예멘 내전에서도 사우

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일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철수하면서 미국의 군사 자산을 인도·태평양 지

역 등으로 재배치하려는 전환을 시도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및 민주주

의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냉랭한 외교 관

계를 지속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발발로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

상하자 2022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하여 무함마

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관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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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시도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 정책 성과가 미미했던 점은 양국 간 남

아 있는 외교적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GCC와 미국 간 교역 관계도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여왔

다. GCC의 대미 수출은 2013년 이후 오랜 기간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 규모 자체는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 수입

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GCC의 대외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도 미국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4. GCC의 대미국 수출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그림 2-6], [그림 2-7]과의 비교를 위하여 세로 축 기준 통일.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2-5. GCC의 대미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주: [그림 2-6], [그림 2-7]과의 비교를 위하여 세로 축 기준 통일.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나. 중국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는 GCC 국가들에 미국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

나 다변화된 파트너십을 모색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기회를 가장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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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한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GCC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0년대 자국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GCC

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교역 확대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GCC 국가들과의 경제

적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GCC-중국 교역 관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

습을 보였다. GCC의 대중국 수출은 2013년 약 254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9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4%에서 2020년 5.3%, 2023년에는 8.6%로 상승하였다. 대중국 수입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2013년 약 499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약 1,435억 달

러로 증가하였고 GCC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8.8%에서 

17.9%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GCC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절대 규

모와 비중 측면에서 동시에 확대되었다.

그림 2-6. GCC의 대중국 수출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2-7. GCC의 대중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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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외에도 인프라,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서 양자 간 협력은 강화되는 추

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가 양자 간 경제적 연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동, 유

라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인프라 개발, 무역 및 투자 촉진, 금융 

시스템 연결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 기조와 에너

지 전환 흐름 속에서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GCC의 경제구조 다각화 전략과 시

기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보완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석유 및 천연가스 교역 중심이었던 양자 간 협력이 인프라 구

축, 스마트시티 개발, 첨단 기술 교류 등 다방면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인프

라 분야에서는 일대일로와 GCC의 개발 구상이 연계되어 대형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요 기업별 기가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China State Construction이 인도 Larsen & Turbo에 이어 2위를 기

록하고 있다.8) 특히 중국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홍해 개발 프로젝트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 기업별 수주 실적 1위와 3위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서도 핵

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도 두드러지고 있다.9) 화

웨이(Huawei), 텐센트(Tencent)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UAE, 카타르와

의 협력을 통해 현지 지역 내 5G 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시스템 확장에 참여

하고 있다.10)

8) MEED(2022), p. 13.

9) He(2022), pp. 15-16.

10) Zinser(2020. 12. 16.), “China’s Digital Silk Road Grows With 5G in the Middle East”(검색일: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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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주요 기업별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가프로젝트 수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EED(2022), p. 13.

그림 2-9. 주요 기업별 사우디아라비아 내 홍해 개발 프로젝트 수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EED(2022), p. 93.

중국은 GCC와의 외교 협력도 강화해왔다. 중국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취임 이후 2016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중동 순방을 단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였다. 특히 2022년 12월에는 사우디아라비

아 리야드(Riyadh)에서 중국-GCC 정상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였다.11)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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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에너지, 경제,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GCC-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중국 측은 GCC 국가들의 주권과 내부 사안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재확인하며 

상호 정치적 신뢰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GCC 국가들과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12) 이후 2025년 5월에는 GCC, 아

세안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한편 2023년 3월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중국의 중재로 성사된 사우디아

라비아-이란 간 외교관계 정상화 합의는 중국이 역내 외교 문제에 있어 주도적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13) 중국의 중재 및 합

의 과정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일절 관여하지 못했고, 이를 두고 GCC 지

역이 ‘탈미국 시대(post-American Gulf era)’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14)

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걸프 지역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나, 군사 분야 협력도 서서히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은 미국처럼 역내 군사 

기지를 다수 운용하지는 않지만, 2017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해 홍해와 걸프 해역에서의 해적 퇴치 및 해상 교통로 보호 임무에 참여하

고 있다. 군사 교류 및 방산 협력도 점증하고 있다. GCC는 미국이 민감해하는 

일부 군사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해왔는데,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

국제 무인기를 도입하여 예멘 내전 등 분쟁에서 활용했다. 다만 GCC 국가들의 

군사력 운용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어서 중국이 단기

간 내 미국을 대체하는 안보 제공자 역할을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5) 

11) Abdel Aziz Aluwaisheg(2022. 12. 13.), “China and the GCC plan for a brighter future in the 

Gulf”(검색일: 2025. 6. 30.).

12) Dahan and Yaakoubi(2022. 12. 10.), “China’s Xi calls for oil trade in yuan at Gulf summit 

in Riyadh”(검색일: 2025. 6. 30.).

13) Hafezi, Abdallah, and Yaakoubi(2023. 3. 11.), “Iran and Saudi Arabia agree to resume ties 

in talks brokered by China”(검색일: 2025. 6. 15.).

14) Ulrichsen(2023. 3. 28.), “Saudi nod to China opens post-American Gulf era”(검색일: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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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CC의 대응

현재 GCC 국가들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신흥 경제 파트너로 부

상한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 내 

안보 보장, 에너지 수출의 안정성 확보,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 

물색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은 GCC 국가들에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내 미국

의 군사적 영향력이 여전히 광범위한 만큼 단기간 내 이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

은 낮아 보인다. GCC는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역내 안보를 유

지해 왔고 현재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미군 주둔이 지속되고 있다. GCC의 군

사 무기체계 또한 대부분 미국산 장비에 기반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

어서는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경향의 방향이 변화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반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또한 

GCC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GCC

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주요 투자 파트너로 자리잡았으며, 인프라 건설, 디지

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16) 특히 탈석유 시대를 대

비해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GCC 국가들에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선

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GCC 국가들에 남겨진 과제는 미국과의 기존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양대

국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는 

15) Arab Center Washington DC, “China in the Middle East: Capitalizing on Washington’s 

Distractions”(검색일: 2025. 7. 1.).

16)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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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현

실이다.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가. 공급망 분절화 현황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불

러왔다.17)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하며 양자 간 경제적 연계를 급격히 축소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 점차 지정학적 경계에 따라 재구축되는 흐름을 보이게 된 것이다. 세계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지정학적 

블록 내 교역(inter-geopolitical bloc trade)은 ‘지정학적 블록 외 교역

(intra-geopolitical bloc trade)보다 약 4~6% 빠르게 증가하였다.18)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지정학적 성향이 유사한 국가와의 교역 관계 

강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WTO는 향후 극단적인 교역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전 세계 GDP가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특히 기술, 

자본, 물류, 인프라 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이 가장 큰 타격

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19)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와 PwC(Price waterhouse 

Coopers) 또한 러-우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지역화 경향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지

17) WTO(2023), p. 9.

18) WTO(2023), p. 32; 여기에서의 지정학적 블록(geopolitical bloc)은 정치·경제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공유하는 국가 집단을 의미함. WTO는 Goes and Bekkers(2022)에서 ‘hypothetical geopolitical 

blocs’로 정의한 미·EU 중심 진영과 중·러 중심 진영을 인용하여 블록 내외 교역 추세 분석함.

19) WTO(2023), p. 13; Blenkinsop(2024. 2. 23.), “Global trade rift widening as Ukraine war 

passes two-year mark”(검색일: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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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류 차질과 이로 인한 운송 지연,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존의 공급망 체계

보다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달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이다.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인접한 우호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협

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이 원자재 중심으로 상품 교역에 대한 정책적 제한을 확대하

면서 2023년 신규 수출 제한 조치 증가율은 2022년의 두 배 이상, 2021년의 

세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1)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한 각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었고 에너지와 식량의 국경 간 이동에 대

한 규제 역시 확산되었다. 여기에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과 같은 생산거

점 회귀 및 자국 중심화 전략도 병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확실

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22) 

그림 2-10. 최근 지정학적 블록(geopolitical bloc) 내외 교역 추이

(단위: 2022년 1월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

주: 여기에서의 지정학적 블록(geopolitical bloc)은 정치·경제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공유하는 국가 집단을 의미. WTO는 
Goes and Bekkers(2022)에서 ‘hypothetical geopolitical blocs’로 정의한 미·EU 중심 진영과 중·러 중심 진영을 
인용하여 블록 내외 교역 추세 분석. 실선은 ‘블록 외 교역’, 점선은 ‘블록 내 교역’, 세로줄은 러-우 전쟁 발발 시점.

자료: WTO(2023), p. 33.

20) PwC and MIT(2024), pp. 3-6.

21) OECD(2025a), p. 16.

22) OECD(2025b),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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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공급망 분절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에너지 부

문을 꼽을 수 있다. 에너지는 러-우 전쟁 이후 당사국 간 가장 직접적인 교역 제

재가 실행된 부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미국은 2022년 

3월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주요 에너지 기업과 

관련 기술 수출도 함께 차단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2022년 8월

부로 전면 금지하였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해상 수입을 2022년 12월부

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EU는 G7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

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원유에 대해 보

험, 해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을 즉각 종료하진 않았지만, 전쟁 이

후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직후 ‘노드스트

림2’ 가스관에 대한 인증 절차를 중단하며 사업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반면 기

존에 운영 중이던 ‘노드스트림1’의 가동 중단은 러시아 측의 결정에 의해 이루

어졌다. 러시아는 기술적 문제와 서방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을 이유로 노

드스트림1을 통한 LNG 공급을 점차 축소하였고 결국 2022년 9월 가스 공급

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노드스트림1과 노드스트림2 모두에서 연쇄 폭발 사고

가 발생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단순 가격 변동을 넘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급망 분절화 흐름이 명확히 나타

난다.23) 북미와 유럽(러시아 제외)을 한 블록, 나머지 지역을 다른 한 블록으로 

분류할 경우 2023년 기준 원유 교역 중 77.4%, 천연가스 교역 중 72.1%가 동

23)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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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블록 내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2.0%p, 5.4%p 증

가한 수치다. 반면 2023년 블록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각각 22.6%, 

27.9%로 전년대비 2.0%p, 5.4%p 축소되었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은 EU를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러-우 전

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 비중은 2022년 15.1%에서 2023년 

3.2%로 급감하였으며, 천연가스 수입 비중도 14.4%에서 8.9%로 축소되었다. 

반면 미국산 원유 수입은 같은 기간 11.0%에서 14.8%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스도 14.0%에서 14.5%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EU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산 자원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에너지 공급망 연계를 빠르

게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1. 러-우 전쟁 발발 후 원유 및 천연가스의 블록 내외 교역 비중 변화

(단위: %)

<원유> <천연가스>

주: 1) 북미와 유럽(러시아 제외)을 한 블록, 나머지 지역을 다른 한 블록으로 분류.
2) 원유는 HS코드 2709, 천연가스는 2711 기준.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39

그림 2-12. 러-우 전쟁 발발 후 EU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처별 비중 변화

(단위: %)

<원유> <천연가스>

주: 원유는 HS코드 2709, 천연가스는 2711 기준.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75%

를 차지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24) 2024년 전 세계 에너지 관

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8억 톤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5) 따라

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로

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발표해왔고, 그 공통점은 에너지 효율의 향

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이다.26) 

24) IEA, “Climate Change”(검색일: 2025. 4. 25.).

25) IEA(2025), p. 31.

26) 김지효, 김현제(20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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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및 연간 변화 추이

(단위: Gt CO2)

자료: IEA(2025), p. 32.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27) 채택과 더불어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28)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

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된 만큼 흡수량도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Net-Zero)’라고 한다.29)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

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30) IEA는 2050년까지 넷제로

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즉 에너지를 생산·운송·소비하는 방식의 

27)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브라질 개최)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효된 후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가 개최되고 있음. 2015년 

COP21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

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정해서 이를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양수영 2025, p. 152).

28) 탄소중립 정책포털, 「탄소중립이란?」(검색일: 2025. 4. 27.); Deloitte(2021), p. 4.

29) 탄소중립 정책포털, 「탄소중립이란?」(검색일: 2025. 4. 27.).

3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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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31) IEA의 ‘넷제로 로드맵’(2023년 개정)

에 따르면 넷제로 시나리오(NZE Scenario)32)에서는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

까지 25% 이상, 2050년까지 80% 감소하고, 2050년 재생에너지의 총설비 용

량은 2022년 수준의 8배에 달하며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90%를 재생에너지

가 생산한다.33)

에너지 부문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다.34) 2023년 UAE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Global Stocktake)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35) 그리고 이를 위해 

△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 효율 2배 증대, △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

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36) 무엇보다 유엔 기후변

화협약 문서에 최초로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점

에 주목할 만하다.37) 또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무)저탄소기술 가속화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다.38)

31) IEA(2021. 5.), “Net Zero by 2050”(검색일: 2025. 4. 28.).

32) Net Zero Emissions(NZE)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CO2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

한 경로임.

33) IEA(2023), p. 16, p. 80. 

34) Deloitte(2021), p. 4.

35) 외교부 보도자료(2023. 12. 1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36) 위의 자료.

37) 위의 자료.

3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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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성장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39)40) 우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재생

에너지 도입 비율을 확대해왔으며,41) 회원국의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그린 공급망 리

더십 유지를 위한 친(親) 그린성장전략을 지속하고 있다.42) 또한 유럽 국가들

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43)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친환경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했다.44)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후 미국 에너지 개발과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 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에 따른 미국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본과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

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왔다. 

39) 2024년 12월 기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147개국이며 도시는 278개(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임

(이유진 2024, p. 1).

40)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 에너지 소비 감축, △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확대, △ 전력부문의 무탄소화, △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electrification), △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감소, △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에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사용 확대, △ 수소에너지 공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이성규(2023),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탄

소감축 대응 전략」(검색일: 2025. 5. 3.)].

41) 김규판 외(2022a), p. 2.

42) 박소영(2025), p. 4.

43) 이성규(2023),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탄소감축 대응 전략」(검색일: 2025. 5. 3.).

44) 김규판 외(2022b),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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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지역·국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그린성장전략

지역/국가 탄소중립 목표 그린성장전략

EU 2050년

 유럽그린딜(2019년 12월), ｢유럽기후법」(2020년 3월), ‘Fit for 55’ 

(2021년 5월) 등 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특히 ‘Fit for 55’ 패키지는 탄소가격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함),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 규제강화 등으로 구성된 EU의 핵

심 성장전략

미국 2050년

 바이든 행정부: 2022년 8월 미국 양원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은 미국의 그린성장전략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책으

로 급부상 

 트럼프 2기 행정부: 파리협정 재탈퇴, 자국 에너지 개발과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 그린성장’ 정책 추진

중국 2060년

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이

후, 「14차 5개년 규획」이나 「탄소중립 업무 의견」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제시

-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본 2050년
 2020년 12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

개 분야를 성장분야로 지정한 그린성장전략 발표

한국 2050년

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2022년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2023년 4월) 등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

자료: 김규판 외(2022a), pp. 4~5;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4), pp. 81~82; 박소영(2025), p. 1.

이처럼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은 대체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

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연간 발전

설비 신설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

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585GW 증가하여 4,448GW에 달하고, 발전

설비 신설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5) 

45) IRENA(2025. 4. 17.), “Renewables in 2024: 5 Key Facts Behind a Record-Breaking Year” 

(검색일: 2025. 5. 2.); IRENA(2025. 3. 26.), “Record-Breaking Annual Growth in Renewable 

Power Capacity”(검색일: 2025. 5. 2.).



44•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그림 2-14. 연간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 증가 추이

(단위: GW)

자료: IRENA(2025. 4. 17.), “Renewables in 2024: 5 Key Facts Behind a Record-Breaking Year”(검색일: 2025. 
5. 2.).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인 4,448GW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1,865GW, 42%)이며, 다음으로 수력

(1,283GW, 29%), 풍력(1,133GW, 25%) 순이다.46)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신설 용량(585GW) 중에서도 태양광(452GW)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47) 그 뒤를 이어 풍력이 113GW 증가하여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설 용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7%에 달한다.48) 재생에

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은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해 유연한 설치가 가

능하고 설치기간 또한 짧은 편에 속하며, 무엇보다 발전 비용이 낮다는 이점이 

있어 각광받고 있다.49)

46) IRENA(2025), p. 1.

47) Ibid.

48) Ibid.

49) 김주혜(202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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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세계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현황(2024년)

(단위: GW)

자료: IRENA(2025. 4. 17.), “Renewables in 2024: 5 Key
Facts Behind a Record-Breaking Year”(검색일: 
2025. 5. 2.). 

  

그림 2-16. 전 세계 CO2 배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주: 화석연료와 산업에서 배출한 CO₂임.
자료: Our World in Data, “Share of global CO₂ emissions”

(검색일: 2025. 5.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신설 용량(585GW) 중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

중이 72%로 가장 높고, 유럽 12%, 북미 8% 순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전 세

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4,448GW) 중에서도 아시아는 2,382GW로 

54%를 차지한다.50) 2024년 아시아의 신설 용량(421.5GW) 중에서는 중국

(373.6GW, 89%)의 비중이 가장 크다.51) 상술한 대로 2024년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 신설 용량(585GW) 중 태양광(452GW)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데, 그중에서 중국이 278GW를 추가했고 인도(24.5GW)가 그 뒤를 이었다.52) 

정리하면 2024년 기준 발전설비 신설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발전설비 용량이 증가

해왔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증가

를 주도하고 있다. IRENA 사무총장은 현재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입증되고 

배치가 용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3)

50) IRENA(2025), p. 2.

51) Ibid.

52) IRENA(2025. 3. 26.), “Record-Breaking Annual Growth in Renewable Power Capacity”(검

색일: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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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에너지 믹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으로

부터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54)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

양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

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55) 즉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진영 외(2023)은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맞물려 에너

지 안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에너지 전환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56) 2015년 이전인 에너지 전환의 도입기까지는 화석연

료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에너지 수입원의 다각화 등을 통해 화석연료를 안정

적으로 수입·확보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되어 왔다.57)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2020년 이후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었으나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EU 등에

서 나타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계기로 단기간 내 화석연료 의존 구도에서 탈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58)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 

전통적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 대응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 과

정에서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59) 이러한 과정에

서 LNG와 원전 등 가용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60) 

53) IRENA(2025. 3. 26.), “Record-Breaking Annual Growth in Renewable Power Capacity”(검

색일: 2025. 5. 2.).

54) 이재승(2024), p. 20.

55) 위의 자료.

56) 문진영 외(2023), p. 124.

57) 위의 자료.

58) 위의 자료.

59) 위의 자료.

6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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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에너지 전환 단계별 에너지 안보 개념 변화와 대응

자료: 문진영 외(2023), p. 125.

화석연료로 구분되는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대안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자력은 안전

성 문제가 있으나 발전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과 급전 가능

한(dispatchable)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탄소중립 달성방안 중 하나로 인

식되기도 한다.61)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LNG 의존도를 확대·유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62) EU는 제한적인 

상황과 엄격한 조건하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전환기적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으로 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시켰다.63)64) 한국 역시 한국형 

61) 위의 자료, pp. 53~54.

62) 장기윤(2022), p. 3.

63) European Commission(2022. 7. 6.), “EU Taxonomy: Commission welcomes the result of 

today’s vote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Complementary Delegated Act”(검색일: 

2025. 5. 6.). 

64) EU 집행위는 분류체계 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오태현 

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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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K-Taxonomy)65)의 ‘전환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

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포함하였다.66)  

IEA 역시 다른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는 석탄에서 재생에

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전환 연료(transition fuel)

이며, 변동성이 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보완으로 천연가스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67) IEA의 전망에 따르면 STEPS68)에서 천연가스 수요는 2030년경

에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소폭 감소한다.69) 또한 IEA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

전은 2022년 초 413GW에서 2050년 812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70)

그림 2-18. 부문 및 시나리오별 천연가스 수요 전망(2000~50년)

(단위: bcm)

주: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는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는 발표된 공약 
시나리오, NZE(Net Zero Emissions)는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임.

자료: IEA(2024), p. 145.

6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

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녹색부문(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전환부문(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구성됨(환경부 보도자

료(2022. 12. 22.),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66) 환경부(2021), p. 11; 환경부 보도자료(2022. 12. 22.),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

격 적용」. 

67) IEA(2023. 7. 11.), “Natural Gas”(검색일: 2025. 5. 6.). 

68) Stated Policies Scenario(STEPS, 명시된 정책 시나리오)는 확정되고 계획된 정책과 규정을 고려하

여 에너지 수요와 공급,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

69) IEA(2024), p. 144. 

70) IEA(202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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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가. 트럼프 2기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가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에너지 및 기후 관련 행정조치를 잇

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방향은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하의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 화석연료 

적극 활용, △ ‘그린뉴딜’ 폐기, △ 파리협정 재탈퇴 선언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즉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지원, 탄소중립 목표를 강조하던 전임 바이

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화석연료에 기

반한 에너지 자립과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71) 

표 2-2. 미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방향 변화

트럼프 1기 행정부

(2017~21년)

바이든 행정부

(2021~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년~)

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 발표

 [에너지 독립] 미국 내 화석연료 

자원의 개발·생산 확대 → 대외 

에너지 의존도, 특히 중동 의존

도의 획기적 감축 추진

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특히 화

석연료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

폐지

 [에너지 지배 전략] 미국 내 에너

지 자원 개발 활성화, 수출 확대 

→ 대외적으로 미국산 에너지의 

영향력 강화, 원전산업의 주도

권 회복

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탈퇴

(2020. 1.), 오바마 행정부의 청

정전력계획 폐지, 적정청정에너

지계획 발표(2019. 6.) 

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 재가

입, 미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 회

복,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

기 기후 전략’ 수립, 트럼프 행정

부의 적정청정에너지계획 폐기,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 신규 석

유 및 천연가스 시추·판매 금지

 [청정에너지 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장려

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

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

대와 함께 원전 이용과 선진원

자로 개발 적극 추진

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회귀 선언

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에

너지 생산 촉진, 에너지 비상사

태 선언, 파리협정 탈퇴 등

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전

기차 의무화 폐지, 바이든 행정

부의 기존 행정명령 및 정책 폐

기, 기존 환경 관련 허가 절차 간

소화, ‘그린뉴딜’ 폐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LNG 수출 확대 등

 [중점 에너지원 전환] 화석연료 

채굴에 대한 지원 강화, 원자력 

분야에 우호적인 정책

 [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을 통

해 파리협정 탈퇴 선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불확실성 고조

자료: 조일현 외(2025), pp. 3~5; 홍정석, 이영준(2025), pp. 3~4;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p, 4, pp. 13~16.

71) 조일현 외(2025), p. 5.



50•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가 안정 촉진, △ 규제를 완화

하여 화석연료 생산·개발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세계 에너지 시장에

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7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비롯하여 취임 초기인 2025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이 향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석연료의 경우 미국의 원유와 천연

가스 생산은 2010년을 전후로 지속되고 있는 증가 추세에 따라 단기간은 정부

의 증산 정책과 무관하게 동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73) 정부의 정책보

다는 민간 업체들의 수익성과 투자가 향후 에너지 증산 속도와 규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74)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2025년 5월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은 관세 대응,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LNG 수입선 확보 등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

트에 투자를 공식화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한

다. 트럼프 집권 1기에 원자력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원자력 산업 재건 및 리더십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75) 현재 미국정부는 원

자력 발전용량을 2024년 약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한다는 

72)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2025a), p. 28.

73) 오정석(2025), p. 3.

74) 위의 자료, p. 4.

75)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202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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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밝혔다. 3세대+ 및 4세대 원자로, 모듈형 원자로, 마이크로 원자로 등 

신형 원자로 기술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원자력 산업 생

태계가 활성화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산업 생태계 및 원전 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

화와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76) 여러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

부의 대폭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77)

표 2-3. 트럼프 2기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대내외 영향 및 전망

구분 정책 방향 및 주요 조치 대내 영향 및 전망 대외 영향 및 전망

화석연료

 석유·가스 관련 규제 완화 및 

생산 증대

 LNG 수출터미널 승인

 원유, 천연가스의 수출 확대

를 통한 세계 에너지 패권 강

화 추진(원유, 천연가스를 적

극 개발하여 △ 고용 창출, 

△ 무역수지 개선, △ 대외 경

쟁력 개선, △ 동맹국과의 관

계 강화 등에 활용)

 알래스카 LNG 개발 추진

 2025년 1/4분기 원유, 천연

가스 생산량 증가(전년동기

대비)

 2024년 대비 2025~26년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전망

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증대 

가능성이 저조한 상황도 병

존(미 석유·가스 업계의 생

산 증대 유인 부족 등)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각종 리스크 등 측

면에서 개발의 장벽 존재

 미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으

로 글로벌 원유·가스 공급 확

대와 가격 인하를 이끌 전망

 미 관세 위협에 대응, 미국과

의 전략적 동맹 강화, 안정적

인 LNG 수입선 확보 등 자국

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국, 일

본, 대만 등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공식화 또

는 참여 검토 중

76)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가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됨.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관련 공약을 통해 바

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당 부분 폐기를 시사해왔음. 「OBBBA」에는 「IRA」 내 세

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됨. 친환경차 보조금, 첨단제조세액공제, 청정전기 세액공제 등의 일

몰 기한이 앞당겨지거나 수급 조건을 강화함.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청정에너지 투자 및 생

산 세액공제 제도 일몰 기한이 단축됨(강구상 외 2025, p. 2, p. 3, p. 8).

77)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2025b),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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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계속

구분 정책 방향 및 주요 조치 대내 영향 및 전망 대외 영향 및 전망

원자력

 미국의 글로벌 원자력 리더

십 회복

 원자력 발전용량 확대

 신형 원자로 기술 보급 확대

(3세대+ 및 4세대 원자로, 

모듈형 원자로 등)

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

혁 및 규제 완화

 AI 데이터센터·국방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첨단 원자로 

전력 공급(30개월 내 배치)

 미국 내 원전 건설 확대

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망

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가속화 전망

 원자력 업계의 낙관론 및 정

책 실현 가능성, 환경 영향·

안정성에 대한 우려 혼재

 글로벌 원자력 산업 생태계 

및 원전 시장 경쟁 구도의 변

화 예상

 한국 등 동맹국 간 원전 협력 

강화 가능성

친환경

에너지

 풍력 프로젝트 승인 중단

 국공유지에서 재생에너지 개

발권 임대 중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과 「초당적 인프라법(BIL)」

에 의거한 자금 할당 중단

 「OBBBA」를 통해 「IRA」 내

세제 혜택 축소

 친환경에너지 부문 불확실

성 가중

 친환경에너지 분야 지원 축

소 불가피

 미국 내 친환경에너지 시장 

위축 전망

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사업 확장 유인 약화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신

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

로 공급 등의 기후목표 철회

 파리협정 재탈퇴 선언

 기후 관련 국제 지원 중단 

지시

 미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

환 속도 둔화 전망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

벌 협력 약화 가능성

 글로벌 추세에 따라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는 지속될 전망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질

적 감축 방안 논의에 있어 중

국, 인도 등 개도국이 주도권

을 가질 가능성 존재

자료: 정귀희(2025), pp. 2~13; 오정석(2025), p. 2, p. 6;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2025a), p. 29; 한국경제인협회(2025), 
pp. 1~3; KOTRA 워싱턴 D.C. 무역관(2025), pp. 2~3; 조일현 외(2025), p. 22; The White House(2025. 5. 23), 
“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검색일: 2025. 6. 3); EIA(2025), 
p. 3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미국의 에너지 분야 주요 제재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제재 조

치를 발표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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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 제재 역시 강도 높게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

장질서와 각국의 에너지 공급망 및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

에서는 2025년 들어 미국이 에너지와 관련하여 발표한 다양한 제재 조치 중에

서도 중국과 GCC, 그리고 이들 국가 간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사례에 주목한다.

우선 2025년 2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원유, LNG 등 80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중국의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78) 이를 대체할 공급처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GCC와의 에너지 수급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란 원유 수출 중단 조치는 중국 등 이란산 원유 수입국의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2025년 6월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동남아를 우

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 태양광 업체는 시장 확대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동 지역(GCC 포함) 등 신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에너지 수출국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78) Zadeh(2025. 4. 14.), “Navigating Oil Prices Amid US-China Trade War Volatility”(검색일: 

2025. 9. 22.).



54•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

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

술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표 2-4. 트럼프 2기 에너지 관련 주요 제재 조치

발표 시기 주요 내용 관련국의 대응 및 영향

2025. 2. 1.

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캐나다산 비에너지 수입품과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
25%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 10% 

중국산 수입품 10% 

 [중국의 대응] 2025. 2. 4. 미국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농기계, 트랙터류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10~15% 관세 

부과 발표(2025. 2. 10. 시행)

 중국의 미국산 원유, LNG 수입량 감소

 중국의 원유 및 LNG 구입처 변화 예상, 

GCC로부터 원유 수입 확대 전망

2025. 2. 4.

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명령

-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재개, 핵무기 개발 경로 차단

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전망

 중국 등 이란산 원유 수입국의 리스크/부

담 증가

2025. 2. 6. 

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한 국제 네

트워크(기관(단체), 개인, 선박)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

2025. 6. 24.

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

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

듈 등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공식적으

로 발표

- 공개된 최종 AD/CVD 리스트의 대부

분이 중국계 기업(사실상 중국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 차단 목적)

- 2022~24년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모

듈 수입액 중 동남아 4개국은 약 70% 

차지

- 2022년 기준 동남아 4개국 내 태양광 

제조설비 중 중국기업이 소유한 설비 

비중은 70%에 육박

 동남아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 태양광 업체에 영향

 관세 부과 후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중

국 태양광 제품 수입 감소 예상

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한 

한국 태양광 업체의 반사 이익 전망

 중국기업은 시장 확대 및 생산기지 다변

화 측면에서 중동 지역(GCC 포함) 등 신

시장 개척 전망

자료: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pp. 11~12; The White House(2025. 2. 4.),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Maximum Pressure on Iran”(검색일: 2025. 5. 2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2. 6.), “Treasury Targets Oil Network Generat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for Iran’s Military” 
(검색일: 2025. 5. 27.); 강금윤(2025), p. 3; 김주혜(2025. 7. 14.), 「미국, 동남아 우회 중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검색일: 2025. 8. 3.)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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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최근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의 비용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

서 점차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행정부별로 차이는 있으

나 전반적으로 중동보다는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 

하려는 기조가 이어졌다. 셰일오일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 또한 이러한 변화

를 가속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

을 토대로 GCC 국가들과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특

히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 내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을 촉

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조치로 인해 정치·경제적으

로 유사한 성향의 국가들 간 교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무역은 점차 

블록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부문이 전쟁 이후 가장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

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

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

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

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

시에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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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

너지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탄소배출이 적고 태양

광, 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어 주요국들이 제한적인 전환 연료로 인정하

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천연가스와 원전 등을 전환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

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은 석유와 천연가스

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

으며,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

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

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

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는 미·중 간 에너지 교역 축소와 중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를 촉발했고, 이란 원유 수출 차단 조치는 중국 등 이란산 원유 수

입국의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우회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

국 태양광 업체의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대상 지역으로 중동 및 GCC가 더

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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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대외 환경 변화 요인이 중국·GCC의 에너지 협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GCC 에너지 협력에 대한 영향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 이라크 전쟁 이후 양자 간 외교적 신뢰 

약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 필요성 확

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따

른 GCC 내 미국 개입 축소

 일대일로 등 경제적 연대 강화를 중심

으로 한 GCC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에너지 교역 관계 공고화

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 교류 등 분

야에서의 기업 간 협력 수요 증가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 지정학적 성향이 유사한 국가 간 교역 

확대

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급망 재편

 글로벌 불확실성 속 양자 간 상호 의존

도 심화

 안정적 에너지 수출/수입시장 확보를 

위한 관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탈탄소화

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임. 

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이며 화

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면

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원

자력 발전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GCC는 당분간 글로벌 화석에너지 시

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할 것으

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화석연료 수요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GCC의 탈석유

시대 대비 필요성 대두

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

라 대GCC LNG 수입 규모 확대 전망

 GCC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

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수

요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변화

 원유, 천연가스의 수출 확대를 통한 글

로벌 에너지 패권 강화 목표

 ‘그린뉴딜’ 폐기, 파리협정 재탈퇴 

선언

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제재 조치 강화(미

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동남아를 통한 중국 태양광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차단 등) 

 미국의 원유 및 LNG 수출 확대 기조 

→ GCC와의 에너지 수출 경쟁 심화 

 중국의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 강화 

전망

 미·중 간 에너지 교역 축소와 중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 GCC의 대중 에

너지 수출 확대 전망

 중동 지역 및 GCC가 중국 태양광 업

체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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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가.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중국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중국은 2017년 세계 최대 원

유 수입국이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이 되었다.79) 

2024년 기준으로도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및 LNG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

다.80) 원유의 경우 자국 내 생산량을 2억 톤 내외로 유지하면서 2018년부터는 

꾸준히 증산해왔으나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부터 5억 톤 이상

을 기록해오고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2010년 2억 3,931만 톤에서 2024년 

5억 5,342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량도 큰 폭으로 증가

했고 원유의 대외의존도는 2010년의 53.8%에서 2024년에는 72.2%로 상승

하였다. 중국은 2018년부터 원유 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

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소비

량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는 

2010년 11.3%에서 2024년에는 42.4%로 증가했다. 이처럼 원유와 천연가스

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안정

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7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9. 3. 26.), 「中国超越日本新晋全球第一大天然气进口国」(검색일: 2025. 

7. 8.). 

80) 中国石油石化(2025. 4. 16), 「-1.9%, 进口量变化的历史大势」(검색일: 2025. 7. 8.); 「中国天然气发展

十大特点」(2025. 3. 16.), 『石油商报』(검색일: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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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 현황

연도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

(만 톤)

수입량

(만 톤)

수출량

(만 톤)

표면 

소비량

(만 톤)

대외

의존도

(%)

생산량

(억 ㎥)

수입량

(억 ㎥)

수출량

(억 ㎥)

표면 

소비량

(억 ㎥)

대외

의존도

(%)

2010 20,301 23,931 303 43,929 53.8 958 162 40 1,080 11.3

2011 20,288 25,255 253 45,290 55.2 1,053 307 31 1,329 20.8

2012 20,748 27,109 243 47,614 56.4 1,106 414 28 1,492 25.9

2013 20,992 28,174 162 49,004 57.2 1,209 518 27 1,700 28.9

2014 21,143 30,838 60 51,921 59.3 1,302 583 26 1,859 30.0

2015 21,456 33,550 287 54,719 60.8 1,346 602 32 1,916 29.7

2016 19,969 38,101 294 57,776 65.4 1,369 735 33 2,071 33.9

2017 19,151 41,946 486 60,611 68.4 1,480 933 35 2,378 37.8

2018 18,932 46,189 263 64,858 70.8 1,602 1,229 33 2,798 42.8

2019 19,101 50,568 81 69,588 72.6 1,754 1,313 36 3,031 42.1

2020 19,492 54,201 164 73,529 73.5 1,925 1,383 51 3,257 40.9

2021 19,898 51,298 261 70,935 71.9 2,053 1,675 55 3,673 44.1

2022 20,467 50,828 205 71,090 71.2 2,178 1,508 58 3,628 40.0

2023 20,891 56,394 142 77,143 72.9 2,297 1,654 65 3,886 40.9

2024 21,282 55,342 — 76,624 72.2 2,464 1,817 — 4,281 42.4

주: 2024년 표면 소비량(表观消费量)과 대외의존도는 추정치임. ‘—’는 데이터가 불분명함을 의미함.
자료: 中国矿业, 「2010-2024年我国原油,天然气表观消费量及对外依存度」(검색일: 2025. 7. 8.).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시진핑 주석이 2014년 6월 제

시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四个革命, 一个合作)’이 현재 중국의 에

너지 안보 전략 및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81) 에너지 안

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의미하는 ‘4개 혁명, 1개 협력(四个革命, 一个合作)’

은 △ 에너지 소비 혁명, △ 에너지 공급 혁명, △ 에너지 기술 혁명, △ 에너지 

제도 혁명, △ 전방위적인 국제협력을 뜻한다. 2020년 12월 발표된 「신시대 중

국 에너지 발전 백서(《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의 주요 내용에도 에너

81) 「习近平:积极推动我国能源生产和消费革命」(2014. 6. 14.), 『中国共产党新闻网』(검색일: 2025. 6. 24.); 

国家能源局(2024. 6. 20.), 「国新办举行“推动高质量发展”系列主题新闻发布会(国家能源局)」(검색일: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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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 방식의 변혁 추진, 청정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혁신 역량 향상, 에너지 관련 제도 및 체계 개혁 심화, 국제협력 확대가 포함된

다. [표 3-2]에 정리한 중국의 에너지 분야 정책 기조는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 실현, △ 관련 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혁신, △ 국제협력 확대

를 통한 전방위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2. 중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기조 및 방향

발표 시기 문건명 주요 내용

2021. 3.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

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역량 

강화

 석탄·석유·가스·전력 수급의 안정화 실현, 원유·천

연가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증산 유지, 석유·가스 비

축 규모 확대, 석탄 비축 역량 강화 

 에너지 리스크에 대한 비상 관리 및 통제 시스템 완

비, 주요 도시 및 사용자의 전력 공급 보장 강화, 중

요 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

 석유·가스 수입원 다원화, 중국 중심의 거래센터 및 가

격 책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안화 결제 적극 추진

2022. 3.
현대 에너지 시스템 14·5 규획

(“十四五”现代能源体系规划)

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안전성 강화: 석유·가스 공

급 능력 강화, 석탄 생산구조 최적화, 에너지 인프라 

안전 유지, 에너지 네트워크 안전 관리 수준 제고

 에너지의 녹색·저탄소 전환 가속화: 풍력·태양광·수

소·수력·원자력·바이오매스 등 비화석에너지 적극 

발전,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에너지 산업의 탄소 발

자국 감소,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강화

 에너지 발전 배치 최적화: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

분, 각 지역 에너지 발전 수준 전면 향상, 농촌 에너

지 개혁 적극 추진

 에너지 산업망 현대화 수준 제고: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에너지 저장 및 수소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 강화,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 촉

진,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및 데이터 센터 구축

 에너지 거버넌스의 효율 증대: 에너지 분야 시장 진

입 완화, 혁신적인 에너지 기업 육성, 분산 전원 발전

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개선, 전력망에 대한 공정

한 접근 촉진, 전력 시스템 개혁 심화, 에너지 거버넌

스 체계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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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계속

발표 시기 문건명 주요 내용

 에너지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해외 에

너지 자원 확보 역량 강화, 주요 석유·가스 자원국과

의 협력 지속 추진, 에너지 수입 다원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국과의 상생 협력 확대,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개혁에 적극 참여, 녹색 실크로드 건

설, 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스마트 그리드·원자력 

등 분야의 국제협력 적극 추진, 과학기술 혁신 협력 

강화, 에너지 분야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에너

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24. 3.
2024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

(2024年能源工作指导意见)

 에너지 안보 보장을 최우선으로 강조

 에너지의 녹색·저탄소 전환 지속 추진

 과학기술 혁신 강화

 개혁개방 심화 및 국제협력 확대

2024. 8.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백서

(《中国的能源转型》白皮书)

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제도의 구속력 강화, 녹색 

에너지 소비의 새로운 모델 육성

 비화석에너지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전통에너지와 신

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에너지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 추

구,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개선, 디지털 기술

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 추진 

 ‘일대일로’ 녹색에너지 협력 촉진, 글로벌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 촉진

2025. 2.
2025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

(2025年能源工作指导意见)

 에너지 안보 보장 역량 강화

 에너지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

로 추진

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가속화

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심화

주: *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제15편 제53장 제2절에 에너지 안보 전략 명시.
자료: 中国政府网(2021. 3. 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中华

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2. 3. 22.), 「国家发展改革委 国家能源局关于印发《“十四五”现代能源体系
规划》的通知」; 国家能源局(2024. 3. 18.), 「国家能源局关于印发《2024年能源工作指导意见》的通知」; 中国政府网
(2024. 8. 29.), 「中国的能源转型」; 国家能源局(2025. 2. 27.), 「国家能源局关于印发《2025年能源工作指导意见》
的通知」(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6. 23.)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1993년 석유 순수입국이 된 이후 에너지 안

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중국은 2021년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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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록적인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전력 위기, 러-우 전쟁 등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83)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중

국은 단기적으로 △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에너지 생산 증

대,84) △ 에너지 수입국 다각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지향하고, 장기적으로

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85) 2022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5년)의 에너지 로드맵인 「현대 에너지 시스템 

14·5 규획」86)에는 에너지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에너

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87)88)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

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였다.89)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에

너지의 친환경·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한다.90) 특

히 중국은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

해 자체적인 생산·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 및 전기차의 국

82) 2021년 중국 동남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전력난은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야기된 석탄 수

급 불안, 석탄 가격 상승, 중국 내 전력 수요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함(이원호 2021, p. 1). 

83) “China sharpens focus on energy security as Ukraine war raises supply crunch risk”(2023. 

1. 8.)(검색일: 2025. 6. 24.).

84) 중국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이전보다 국내 가스 생산량을 증대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췄으며 국내 석

탄 생산량을 늘리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도 승인함. 

85) The China Project(2023. 10. 4.), “Russia’s invasion of Ukraine lit a fire under China’s 

transition to green energy”(검색일: 2025. 6. 24.).

86)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이 ‘현대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임[中国政府网(2022. 3. 24.), 「“十四五”现代能源体系这样建」(검색일: 2025. 6. 24.)].  

87) 해당 문건의 서두에 ‘현대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탄

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88) Carbon Brief(2023. 11. 30.), “The Carbon Brief Profile: China”(검색일: 2025. 6. 24.). 

89)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碳达峰),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碳中和)’ 목표를 제시함[「中国国家主席习近平联大致辞:中国积极投身国际抗疫合作 争
取2060年前实现碳中和」(2020. 9. 22.), 『联合国新闻』(검색일: 2025. 5. 3.)]. 

90)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은 67.4%에서 55.3%로 감소했으며 풍력, 태양광, 수

력, 원자력, 바이오매스 등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10.2%에서 17.9%로 증가함. 중국의 비화석에

너지 소비 비중이 2030년에 25%, 2060년에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国家能源局(2024. 6. 20.), 

「国新办举行“推动高质量发展”系列主题新闻发布会(国家能源局)」; 张智刚(2024. 6. 1.), 「能源安全新

战略引领电力事业高质量发展」(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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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 정부 

주도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왔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른 속도

로 확대되어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91)

또한 중국은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수입 다원화, 글로벌 에너지 전

환 및 개혁에 적극 참여, 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스마트 그리드·원자력 등 분

야의 국제협력, 에너지 분야 국제 표준 제정, 녹색 실크로드 건설 등의 측면에

서 대외협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대외협력 전략하에서 중국

정부는 「2024년 에너지 업무 지도의견」을 통해 석유·가스 수입,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청정에너지 산업망, 에너지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신재생에너지 과

학기술 혁신,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일대일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대부

분 ‘일대일로’ 전략하에 추진 중이며, △ 정부 간 에너지 협력 메커니즘 구축,92) 

△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 △ 에너지 인프라 연계 추진, △ 에

너지 교역 규모 확대(석유, 천연가스, 전력 거래, 풍력 및 태양광 제품 수출), △ 과

학기술 혁신 협력 및 개도국의 녹색 전환 지원 등이 주요 협력 분야이다.93)

나.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 전략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는 동시

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94) 전통적으로 에너지 안보는 곧 석유 안보로 간주되어 왔으며,95) 

91) 양수영(2025), p. 197.

92)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협력 추진, ‘일대일로’ 에너지 장관 회의 개최, ‘일대일로’ 에너지 파트너십 구

축, ‘일대일로’ 에너지 파트너십 포럼 개최 등.

93) 杨永明(2023. 9. 22.), 「“一带一路”能源国际合作报告(2023)」(검색일: 2025. 8. 5.).

94) 중국정부는 아랍연맹 22개국(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소말리아,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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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동 산유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외교를 적

극적으로 펼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96)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 외

교는 1993년 석유 순수입국이 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일대일로’ 전략 출범 이후 중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통적인 협력의 영

역인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97)

이에 중국정부는 대중동 협력의 우선순위로 에너지 분야를 강조해왔다. 대

표적으로 2014년 6월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 제6차 장관급 회의’의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1+2+3’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여기서 ‘1’은 에

너지 협력을 주축으로 석유·가스 분야 및 에너지 운송 경로의 안전 유지를 포함

한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2’는 인프라 건설과 무역·투

자 편리화 측면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무역

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은 원자력 에너지, 항공우주·위

성, 신에너지와 같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수준 제고를 의미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2월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 ‘제1회 

중국-GCC 정상회의’와 중국-사우디아라비아 양자회담에서 화석연료뿐만 아

니라 친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98)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

GCC 에너지 협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99) 중국이 제시한 협력의 핵심 사항

을 정리하면 △ 원유 및 LNG 수입 확대, △ 석유·가스의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

레인)과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 중국-걸프협력회의 전략대화, 중국-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 등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 중동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95) 王蕾(2024. 1. 8.), 「我国能源安全新变化与对策建议」(검색일: 2025. 8. 5.).

96) 钱学文(2008), p. 47.

97) Janet Xuanli Liao(2023. 5. 16.), “China’s Energy Diplomacy Towards the Middle East in 

the BRI Era: Energy Security Versus Geopolitics”(검색일: 2025. 8. 5.).

98)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2월 7~10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

타르, 바레인, 오만, 수단, 이집트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17개국의 지도자와 연쇄 회담을 진행하고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함

[김영선(2022), 「시진핑 주석,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동향 및 전망」(검색일: 2025. 8. 5.)].

99) 강문수 외(2024),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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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협력 강화, △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원자력 분야 협력 추진, 

△ 석유·가스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 에너지 과학기술 R&D 협력 등이 포

함된다.

표 3-3.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 전략

회의명 중국 측 제안

중국-사우디아라비아

회담

 에너지 분야의 정책 소통과 공조 강화

 원유 무역 규모 확대, 탐사 및 개발 등 협력 강화

 대규모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시행

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제1회

중국-GCC

정상회의

 걸프 국가로부터 다량의 원유 수입 지속,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 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저장·운송 및 정제 협력 강화

 상하이 석유·천연가스 거래센터 적극 활용, 석유와 가스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풍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저탄소 에너

지 기술 협력과 신에너지 설비의 현지화 생산협력 강화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국-걸프협력회의 포럼 설립, 중국-걸프

협력회의 핵 안보 시범센터 공동 건설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

 중국-아랍 친환경에너지 협력센터 공동 건설 희망

 중국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이 아랍국가에서 총 설비용량 500만 kW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 과학기술 R&D 협력 시행

 에너지 관련 정책 공조 강화

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 1)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기간 동안 진행된 양자·다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 중 에너지 
분야 협력 제안을 발췌하여 정리함.

2)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아랍연맹의 21개 국가 정상이 참여함. 
자료: 강문수 외(2024), p. 144.

중국은 원유 및 LNG 수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 투자 협력 확대와 석

유·가스의 혁신적 이용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서 

저장 및 운송 등에 이르는 전체 산업체인 협력을 위해 중국 에너지 기업은 중동

과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100) 그리고 풍부한 일조

100)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아랍연맹 본부에서의 연설에서 ‘석유·가스+(油气+)’ 협력 모델을 추진하

여 협력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 업·미드·다운스트림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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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풍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중동 지역 및 GCC 국가는 선진 기술과 글로

벌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핵심 지역으로101) 중국정부는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국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전략하에 세계 각국과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인 중동 및 GCC 국가

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102) 

이와 더불어 중국은 GCC와 석유·가스 거래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OPEC 회원

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위안화를 통한 석유 거래를 추진하고자 한다.103) 

또한 중국은 GCC와의 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중국-GC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는 GCC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04) 양

측의 FTA 체결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 

에너지 안보, 무역 다각화 등의 측면에서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05)

전체 산업체인 협력 강화, △ 장기 석유 구매 계약 갱신, △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전략적 에너지 협력 

관계 구축, △ 전통적인 석유·가스 협력의 사슬 확장, △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음

[「习近平:共同开创中阿关系的美好未来」(2016. 1. 22.), 『中国共产党新闻网』(검색일: 2025. 8. 5.)].

101) 「中国—中东打造紧密能源合作“朋友圈」(2024. 6. 3.), 『中国能源报』(검색일: 2025. 8. 5.).

102) 대부분의 아랍국가를 포함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2023

년 말 기준 중국과 전체 아랍 22개국 및 아랍연맹은 ‘일대일로’ 협력 문서에 서명함[Osamah Alsayegh 

(2022), “How Arab-Chinese Cooperation Could Impact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검색일: 2025. 8. 5.); 中国一带一路网(2023. 12. 6.), 「外交部:中国同全部22个阿拉伯国家和阿盟签
署了共建“一带一路”合作文件」(검색일: 2025. 8. 5.)].

103) 강문수 외(2024), pp. 146~147.

10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5. 5. 28.), 「李强在东盟—中国—海合会峰会上的讲话(全文)」(검색일: 

2025. 9. 22.).

105) 向心雨(2024), p. 845.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67

2. GCC

가. GCC의 에너지 정책 방향

GCC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로 나누어 살펴보겠

다. GCC는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동지역의 연평

균 화석연료 투자 규모는 1,21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 연평균 투자 규모 1,170억 달러 대비 약 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106) 

이어 2024년에도 그 규모가 1,14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6~ 

30년에는 1,270억 달러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다른 지역의 행보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기조가 역내에서 일정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2017년과 2024년의 주요 에너지 기업별 화석연료 투자 규모를 비교하

면 중동 내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대부분의 다른 지역 민간 에너지 기업들과 달

리 화석연료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동 내 국영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화석에너지 투자 규모를 확대했던 아시아 내 국영 에너지 

기업과 비교해도 중동의 투자 규모가 훨씬 크다. 이는 지역 내 국가들이 여전히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07) 

화석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GCC 국가들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생산량은 향후 수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가 생산 확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인 생산 

감소도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생산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06)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Middle East(검색일: 2025. 7. 5.).

107)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Overview and Key Findings(검색일: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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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동 에너지 부문별 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 2026~30년은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나 기후정책 공
약을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한 예측치임.

자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Middle East
(검색일: 2025. 7. 5.).

  

그림 3-2. 주요 에너지 기업의 화석연료 

투자규모 비교(2017년, 2024년)

(단위: 십억 달러)

주: 주요 에너지 기업은 BP, 셰브론(Chevron), 코노코필립스
(Conoco Philips), 에니(Eni), 엑손모빌(Exxon Mobil),
쉘(Shell), 토탈에너지(Total Energies)를 가리킴.

자료: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Overview
and Key Findings(검색일: 2025. 7. 5.).

GCC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2024년 일일 

1,067만 배럴에서 2029년 1,186만 배럴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1%의 증가

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글로벌 원유 시장 상황에 따라 감산 등 정책 

기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생산설비 확충 및 

OPEC+ 내부 조율을 통해 점진적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연

가스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130Bcm에서 172Bcm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제품 생산량도 일평균 259만 배럴에서 283만 배럴로 연평균 성

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UAE의 원유 생산량은 2024년 일일 412만 배럴에서 2029년 521만 배럴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 생산을 놓고 보면 GCC 내에서 가

장 높은 증가율 전망치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생산은 57Bcm에서 72Bcm으

로, 석유제품 생산량은 일일 100만 배럴에서 115만 배럴로 각각 연평균 5.0% 

및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화석에너지 전반에 걸친 큰 폭의 생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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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예상된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2029년까지 6.4%의 높은 연평균 천연가스 생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

다. 카타르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인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North Field Expansion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도 UAE

와 마찬가지로 화석에너지 전반에 걸쳐 가파른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만은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GCC 내 유일한 국가이다. 2026년 

일평균 102만 배럴을 정점으로 2029년에는 104만 배럴로 소폭 감소하며 2024년

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

만은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국 화석연료 매장량과 신규 유전 탐사의 

어려움 등으로 화석에너지 부문에서 공격적인 생산 확대보다는 보수적인 개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108) 이에 더해 바레인의 천연가스 생산도 정체 상태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C 전반의 화석에너지 공급 

기반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GC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량 예측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사
우
디
아
라
비
아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10,676.8 10,894.4 11,531.9 11,647.2 11,753.6 11,860.9

천연가스 생산량

(Bcm)
130.3 136.8 145.0 155.2  164.5  172.7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2,590.3  2,642.1  2,721.4  2,775.8  2,803.6  2,831.6

U
A
E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4,126.1 4,234.2  4,586.4  4,916.4  5,121.9  5,208.2

천연가스 생산량

(Bcm)
57.2 58.4 60.1  61.9  65.0  72.9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1,001.4  1,041.4  1,072.7  1,104.8  1,126.9  1,149.5

108) 오만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8., 오만 무

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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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카
타
르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1,828.4  1,875.7 1,954.9  2,144.5  2,240.6  2,299.6

천연가스 생산량

(Bcm)
173.5 175.3 187.5 206.3  218.7 229.6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760.6  765.9 771.3  776.7 780.6 784.5

쿠
웨
이
트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2,739.2 2,767.2 2,857.0  2,936.7  2,991.5  3,033.3

천연가스 생산량

(Bcm)
24.8 27.7 28.8  29.7 30.3 32.7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1,308.2  1,321.2  1,327.8  1,334.5  1,347.8  1,354.6

오
만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990.1 1,003.2  1,021.3  1,011.5  986.7  943.2

천연가스 생산량

(Bcm)
44.9 45.7 46.1 46.4 46.5 46.6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433.2 435.4  437.6 439.8 442.0  444.2

바
레
인

원유 생산량

(천 배럴/일)
183.7 185.5 186.9  187.8  187.2  185.5

천연가스 생산량

(Bcm)
19.3 19.1 19.1 19.3 19.1  18.7

석유제품 생산량

(천 배럴/일)
279.2  340.7 344.1  347.5  349.3 350.0

주: 2024년은 추정치.
자료: BMI(2025a), p. 5; BMI(2025b), p. 5; BMI(2025c), p. 5; BMI(2025d), p. 5; BMI(2025e), p. 5; BMI(2025f), 

p. 5.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 

내 공급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GCC 국가들은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 프로젝

트를 통해 당분간 글로벌 화석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노력할 것

이다. 또 이러한 행보는 2030년까지 글로벌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

다.109)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 압박이 지속되고 에너지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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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GCC 국가들도 청정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카타르를 제외한 GCC 모

든 국가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화석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저탄소화하여 활용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로 전환할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3. 글로벌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전망

(단위: EJ)

<원유> <천연가스>

주: 2030년과 2035년은 각국 정부가 지금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한 예측치임.
자료: IEA(2024), p. 296.

GCC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제한적이나, 그 규

모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중동의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가 2016~20년 연평균 60억 달

러 수준에서 2026~30년에는 2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110) 또한 

청정연료 공급에 대한 투자도 2024년 10억 달러에서 2026~30년에는 22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GCC 국가들이 기후변화 및 이를 방지하기 위

한 탈탄소화 흐름에도 어느 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

109) IEA(2024), p. 296.

110)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Middle East(검색일: 2025. 7. 5.).



72•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목이다. 아울러 전력망 및 저장시설 분야에서도 동 기간 중 투자 증가세가 두드

러져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반 투자가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1년 전후로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하였

다. UAE는 GCC 중에서 가장 먼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

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뒤따라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를 제시했다.111) 이어 발표한 오만은 2050년, 바레인, 쿠웨이트는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카타르는 아직 공식적인 목표치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석

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 소

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GCC 산유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UAE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본부를 아부다비에 유치하고 COP28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위상도 강화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표 3-5. 국가별 친환경 정책 목표

탄소 감축 목표
탄소중립 목표 

시기
수소 전략 유무 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 효율 

목표

바레인

2035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2060년 ×

2035년까지 

에너지믹스의 

20%

2025년까지 

BAU 대비 6% 

개선

쿠웨이트

2035년까지 

BAU 대비 

7.4% 감축

2060년 ×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5%

에너지 소비량 

10% 감축, 전력 

생산 효율 5% 

증진

오만

2030년까지 

BAU 대비

총온실가스 

배출량 7% 감축

2050년 개발 중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20%

-

111) IRENA(2023), p. 97.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73

 표 3-5. 계속

탄소 감축 목표
탄소중립 목표 

시기
수소 전략 유무 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 효율 

목표

카타르

2030년까지 

BAU 대비

총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용량 2~4 

GW 추가 확충

-

사우디

아라비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총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278MtCO2eq 

감축

2060년 개발 중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50%

-

UAE - 2050년 ×

2050년까지 

전력 생산용량의 

44%

2050년까지 

개인 및 기관 

에너지 수요 

42~45% 감축 

주: 1) BAU는 Business As Usual의 축약어로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해당 시기에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 
예측치를 가리킴.

2) BAU 기준연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나머지 국가는 2015년임.
자료: IRENA(2023), p. 97; Middle East Council(2023), p. 82; 강문수, 유광호, 이지은, 김영선, 이다운(2024), p. 94.

실제 GCC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개발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UAE는 2050년

까지 전력 생산용량의 4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대규모 태양광 투자를 단행해 아부다비 Noor와 두바이 Mohammed bin 

Rashid 등 세계 최저단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

시 2030년까지 자국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내걸

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내 최대 메가 프로젝

트인 네옴시티(Neom City)도 100% 청정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만은 203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일평균 18시

간가량 지속되는 안정적인 해풍 자원을 앞세워 특히 풍력발전 투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112) 카타르도 세계 최대 LNG 생산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112) 오만 투자청(Invest Oman)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7., 오만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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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재생에너지 개발에 비교적 신중한 편이지만 태양광을 중심으로 일부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고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2030년 전후로 전력의 약 15~20%

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워 관련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전

반적으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세워 빠르게 재생에

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점진적으로 에

너지 전환에 나서는 양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린수소와 블

루수소에 대해서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세계 최

초로 40톤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를 일본에 수출한 데 이어 네옴시티에서는 인

도 기업과의 협력으로 5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의 그린수소 기반 암모니아 

생산 설비를 건설 중이다. 해당 설비는 일일 600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120만 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수출할 계획이다. UAE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시장의 25%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아부다

비국영석유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를 중심으로 

루와이스 지역에 블루암모니아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자국 재생에너지 기

업 마스다르(Masdar)를 통해 2030년까지 연 100만 톤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갖추려 하고 있다.

수소 개발에 있어서는 특히 오만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오만은 수소를 자

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125만 톤, 2050년까지 800만 

톤의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460억~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113) 이를 위해 현재 총 9개

의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하이드롬(Hydrom)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과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만 정부는 수소를 단순 수출 자원이 

아닌 자국 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에너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수소를 활용한 

113) 오만 투자청(Invest Oman)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7., 오만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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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철강(Green Steel) 및 알루미늄 생산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연계 전략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도 도모하고자 한다.114) 

그림 3-4. GCC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

(단위: GW)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5.
7. 10.).

  

그림 3-5. GCC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단위: 천 GWh)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25.
7. 10.).

그림 3-6. GCC 내 수소 프로젝트 현황

자료: EIU, Gulf Cooperation Council Hydrogen Plans 
Make Headway(검색일: 2025. 6. 30).

  

그림 3-7. 오만 내 수소 개발구역

자료: EIU, Gulf Cooperation Council Hydrogen Plans
Make Headway(검색일: 2025. 6. 30).

114) 오만 수소청(Hydrom)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9., 오만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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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에 있어서는 비교적 활발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만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UAE가 자국 전력 수요의 

약 25%를 바라카(Barakah) 원전 4기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UAE는 한국전력

공사와의 협업으로 2012년 바라카 원전 착공 후 2024년까지 모두 가동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2010년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설립 이후 관련 기술개발 추진 및 인력 양성 노력을 강화

하고 있다. 향후 2.9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115)

나. GCC의 대중국 에너지 협력 전략

GCC는 안정적인 자원 수출처를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에너지 수요국 및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는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경

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GCC 각국에 가장 필요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수출 안정성을 높일 수 있

으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중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재정 기반을 보다 탄탄히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공동 수행하면 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외 

전략에 있어 역내 안보 이슈가 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 영

역에서는 이렇듯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처 확보 및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가 외교적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GCC의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115) World Nuclear Association, Plans for New Reactors World Wide(검색일: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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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일 뿐 아니라 차세대 에

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강국이다. 또한 GCC와 지

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 및 공급망 연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중

국은 GCC의 에너지 수출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장과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에

는 풍부한 자원과 수출 인프라를 갖춘 GCC가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가 될 수 

있어 양측의 관계가 보완적이다.

실제 GCC 각국은 중국을 주요 원유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 각국의 수출처별 에너지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만

은 전체 수출의 58.7%, 쿠웨이트는 24.5%, 사우디아라비아는 20.8%를 중국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6) 카타르(15.6%)와 UAE(15.4%)의 

대중국 원유 수출 비중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중국이 각각 최

대, 제2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CC 입장에서 중국시장을 상실하

는 것은 자국 에너지 수출의 핵심 축 하나를 잃는 것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출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8. GCC 각국의 수출처별 에너지 수출 비중(2018~23년)

(단위: %)

         <사우디아라비아>    <UAE>

116) OEC(검색일: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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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계속

(단위: %)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주: HS코드 27번 총계 기준.
자료: OEC(검색일: 2025. 4. 30.).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인프라 건설도 중요한 협력 수요 중 하나다. 2003년부

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간 비GCC 국가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비중은 47.7%였는데, 이 중 중국이 10.0%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은 수

주 실적을 기록하였다.117)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시장 내 주요 협력국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

한 협력 수요도 존재한다. 풍력, 태양광 등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117) MEED(2023), “Project Showcase & Procurement Information,”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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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제조 기반과 기술 생태계가 미흡한 탓에 중국과 같은 기술 및 인프

라 경험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GCC는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 확충

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GCC의 건설 지출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유

가 상승기에는 재정 여력이 확대되어 정부투자가 활발히 이행되는 반면 유가 

하락기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118) 국제유가에 의존적인 재정 구조 아래에서 GCC 국가들은 중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 리스크를 분산하고 프로젝트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중국 Jinko Power가 수행한 300MW급 Saad Solar PV가 

있다. 중국기업이 투자와 동시에 운영 리스크를 책임지는 BOO(Build-Own- 

Operate) 형태로, 시공이 아닌 프로젝트의 장기 운영 참여까지 포함된 구조라

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실크로드펀드(Silk Road Fund)가 2019년 

두바이의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인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에 공동개발자로 참여한 것도 민간 자본 및 운영 책임 

분담의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 

GCC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내 입지 강화 및 자국 경제다각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

로 중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도 이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국

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는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

나(PetroChina)와 시노펙(Sinopec)의 지분 각각 1.5%를 인수하였으며, 이듬

해 2월에는 UAE 아부다비투자청(ADIA: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롱지그린(Longi Green Energy)의 지분을 취

11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5. 7. 1.); MEED Projects Database(검색일: 2025. 4. 29.).



80•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득하였다.119)120) 직접 투자 사례도 있다. 아람코(Aramco)는 중국의 노린코

(NORINCO)와 합작하여 랴오닝성 판진 내 정밀화공 및 원료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poration) 또한 시노펙과의 합작으로 중국 톈진시에 연간 26만 

톤의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여 상업 운영 중이다.121)

중국이 주도하는 원유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GCC 국가들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

아를 방문하여 GCC 정상들과 만나 원유 및 천연가스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제안하였다.122) 이어 2023년 3월에는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가 프랑스 토탈에너지로부터 구입한 

UAE산 LNG(Liqufied Natural Gas)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례도 발생하였

다.123) GCC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기반 거래 확대가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존 달러 중심의 

금융 의존도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악

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제 통화 다변화가 외환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중한 접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19) Aramco, “Aramco to expand presence in China by acquiring 10% stake in Rongsheng 

Petrochemical”(검색일: 2025. 7. 2.).

120) “China’s Hillhouse moves to rebuild stake in LONGi following probe on selling”(2024. 4. 

20.)(검색일: 2025. 7. 2.).

121) Aramco, “Aramco JV HAPCO to commence construction of major refinery and pet-

rochemical complex in China”(검색일: 2025. 7. 10.).

122) “China’s Xi Jinping calls for oil trade in yuan at Gulf summit in Riyadh”(2022. 12. 9.)(검색

일: 2025. 7. 10.).

123) “CNOOC, TotalEnergies close first yuan-settled LNG trade”(2023. 3. 29.)(검색일: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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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

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

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

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

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

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

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국가 발전 전략의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FTA 체결을 통해 양측의 상

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무역 다변화, 에너지 안보 확

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

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

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

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GCC 주요국

의 대중국 원유 수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개발

에서도 중국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프라 건설에 있

어서는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 자본 확충 및 리스크 분산을 도모함으로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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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자국산 에너지 수출의 위안화 결

제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및 통화 다변화가 가져올 

외환 수익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지속될 전망이다.

표 3-6. 중국과 GCC의 상호 협력 수요

구분 에너지 정책 방향 상호 협력 수요

중국

 화석연료의 공급 안정성 확보 

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 정부 주도의 녹색 산업 육성, 태양광 및 풍력 

등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선도

 일대일로와 녹색 실크로드 건설 관련 국제협

력 확대

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시장 확보

 석유/가스의 업스트림 및 미드스트림 협력 

강화

 친환경에너지 제품 수출 확대, 친환경에너

지 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기술 협력 강화

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GCC

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역량 강화

 석유화학/정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태양광/풍력 중심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

라 구축

 역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수

출 기반 구축

 원전 건설 추진

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

 관련 기술 이전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부품 수급

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확충

 중국의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 

고도화로 경제구조 다각화 목표 실현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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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030년 탄소피크를 앞두고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며 석

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량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24) 

앞서 설명한 대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GCC 국가로부터 원유

와 LNG 수입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GCC 입장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출

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핵심적인 협력 대상국일 수밖에 

없다.125) 

먼저 최근 10년간 중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GCC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GCC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

는 36.4%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 확보

를 위해 GCC와의 협력을 강화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년에는 GCC의 비

중이 31.5%로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가

격이 급락하면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상대적 감

소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전까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비중은 2021년 12.8%에서 2022년 16.9%, 2023년에는 19.4%

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과 기타 지역의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타의 비중은 2013년 62.2%에서 2023년 

124) 강문수 외(2024), p. 147.

125) 위의 자료,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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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까지 크게 줄어들며, 중국의 원유 수입 구조가 특정 지역에 점차 집중되

는 경향을 드러낸다. 

표 4-1. 중국의 주요국별 에너지 수입 비중

(단위: %)

연도 GCC 미국 러시아 기타

2013 28.7 0.9 8.2 62.2 

2014 28.8 0.7 9.0 61.5 

2015 27.6 1.2 9.8 61.4 

2016 25.1 1.5 11.0 62.4 

2017 22.9 3.3 11.2 62.7 

2018 24.4 2.9 12.3 60.5 

2019 26.7 1.1 12.1 60.1 

2020 28.1 3.9 12.2 55.8 

2021 31.6 5.1 12.8 50.6 

2022 36.4 3.6 16.9 43.1 

2023 31.5 4.9 19.4 44.2 

주: HS코드 27번 총계 기준.
자료: BACI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최근 10년간 중국의 GCC 국별 에너지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

아가 지속적으로 최대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 14.0%였던 대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수입 비중은 2017년 8.7%까지 하락한 뒤 이후 반등하며 2023년에는 11.3%

를 기록하였다. 반면 UAE와 쿠웨이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

고 있다. UAE는 2013년 3.3%에서 2023년 6.9%로 증가하였고, 쿠웨이트 역

시 같은 기간 2.5%에서 3.4%로 확대되었다. 카타르의 경우에도 LNG 중심 수

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 구

조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면서도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

의 수입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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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의 GCC 국가별 에너지 수입 비중

(단위: %)

연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2013 14.0 3.3 2.5 6.5 2.4 0.0 

2014 12.2 4.2 2.7 7.3 2.3 0.2 

2015 10.9 4.4 3.2 7.2 1.9 0.0 

2016 9.4 4.1 3.1 6.5 2.0 0.0 

2017 8.7 3.5 3.2 5.1 2.3 0.0 

2018 9.3 3.5 3.9 5.3 2.4 0.0 

2019 12.2 3.2 3.5 5.4 2.3 0.0 

2020 11.2 4.8 3.8 5.6 2.8 0.0 

2021 11.8 5.5 4.3 6.6 3.3 0.0 

2022 13.0 7.5 5.0 6.6 4.2 0.0 

2023 11.3 6.9 3.4 5.8 4.0 0.0 

주: HS코드 27번 총계 기준.
자료: BACI DB(검색일: 2025. 4. 30.)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음으로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의 상위 10대 수입국 현황을 바탕

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서 GCC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또한 제

2장에서 서술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수입

국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국과 GCC 간 에너지 수급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원유]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상위 10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표 4-3]에 정리한 대로 상위 10개국이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20년의 81.4%에서 2025년 1/4분기에는 88.0%로 나타난다. 지역적으

로는 수입 원유의 약 45~53%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UAE 등 중동 

지역에 의존해오고 있다.126) 그 밖에 러시아, 앙골라, 브라질, 말레이시아, 미

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126)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2020년) 46.8%, (2021년) 50.3%, 

(2022년) 52.8%, (2023년) 46.5%, (2024년) 44.5%, (2025년 1/4분기) 45.0%. 여기에서 중동 지

역에 포함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임[MEES(2025. 

4. 25.), “China Imports Record Crude From Iran/Malaysia”(검색일: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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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유 도입에 있어서 중동 지역 중에서도 특히 GCC 국가와의 원유 거

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GCC 국가가 차지하는 비

중은 대체로 30~40% 정도를 유지해오고 있다(그림 4-1 참고). 이는 중동 및 

GCC 산유국에 대한 중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다. [표 4-3]에 따

르면 중국이 두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유 비중이 매년 30%를 상회했다. 러시아

는 2016~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22년에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었다.127) 이후 2023~24년과 2025년 1/4분기 기준으로는 다시 러시아가 중

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되었다. 2023년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최대 원유 공급

국이 된 배경으로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

격 하락 등에 따라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128) 2018~22년 일일 143만 배럴에서 172만 배럴을 기록하던 중국의 대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2023년 기준 일일 214만 배럴로 전년대비 24% 증가했

다. 2024년에는 일일 216만 배럴로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러시아가 차

지하는 비중이 19.8%에 달했다. 2025년 1/4분기에는 대러시아 수입량이 일

일 199만 배럴(18.3%)로 전년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

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은 2018년에서 2025년 1/4분기까지 일일 200만 배

럴 미만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2025년 1/4분기 기준으로는 일일 162만 배럴

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같은 기간 중국의 최대 원유 수

입국은 여전히 러시아지만 대러시아 수입량은 감소한 것과 반대로 대사우디아

라비아 원유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대로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원유 수입 1, 2위 

127) 中国石油石化(2025. 4. 16.), 「-1.9%，进口量变化的历史大势」(검색일: 2025. 7. 8.).

128) 중국의 수입 원유 전체 평균가와 러시아산 수입 원유 평균가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각각 44.53달

러/배럴, 45.46달러/배럴이었으나, 2023년 1~2월에는 각각 80.72달러/배럴, 73.92달러/배럴을 

기록하여 러시아산 수입 원유의 평균 가격이 전체 평균가보다 낮아짐(유광호 외 202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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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일일 100만 배럴 이

상을 수입했으며 2024년과 2025년 1/4분기에는 각각 일일 138만 배럴, 149만 

배럴을 수입하여 말레이시아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제3위 원유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표 4-3]에 명시한 대로 말레이시아 수입량은 대부분 이

란산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

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9) 2024년 말레이시

아가 중국의 제3위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한 것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말레이시아산으로 바꿔 수입하기 때문일 가능성

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130)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4-3]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약 2~4%의 비중으로 2020~23년 원유 수입 상위 10개국

에서 9위, 10위를 차지하던 미국이 2024년과 2025년 1/4분기에는 각각 11위

(일일 20만 배럴), 14위(일일 13만 배럴)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

국은 2025년 3~5월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 중

국은 2025년 초부터 전략적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줄여왔으며, 중국 정유 업

체들은 기존에 미국에서 공급받던 수입 물량의 대체 공급처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선택했다.132)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국 원

유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133) 

제2장에서 설명한 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29) “China skirts U.S. sanctions as top buyer of Iranian oil — here’s how, and why that’s un-

likely to change soon”(2025. 6. 30.)(검색일: 2025. 9. 22.).

130) Downs(2025. 4. 30.), “China’s Oil Demand, Imports and Supply Security”(검색일: 2025. 

9. 22.).

131) 观察者网(2025. 7. 11.), 「中国自沙特的石油进口量创下两年来新高」(검색일: 2025. 9. 22.).

132) Zadeh(2025. 4. 14.), “Navigating Oil Prices Amid US-China Trade War Volatility”(검색일: 

2025. 9. 22.).

133) “Saudi Oil Exports to China Set to Hit Two-Year High”(2025. 7. 11.)(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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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보복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자 하

며134) 이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

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중국이 GCC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지하고 있는 원유 수급 관계는 지

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앞

으로도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4) 「沙特8月对华原油出口量将升至两年多以来最高位」(2025. 7. 11.)(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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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 원유 수입량의

GCC 국가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연도별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GCC 국가가 차지
하는 비중임.

자료: MEES(2025. 4. 25.), “China Imports Record Crude
From Iran/Malaysia”(검색일: 2025. 7. 5.)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그림 4-2. 중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원유 수입 추이

(단위: 천 배럴/일(좌), %(우))

주: 2018~19년 데이터는 MEES(2023. 4. 28.), 2020~25년
1/4분기 데이터는 MEES(2025. 4. 25.)를 참고함.

자료: MEES(2023. 4. 28.), “China & India Import New
Record Russian Volumes”(검색일: 2025. 7. 5.);
MEES(2025. 4. 25.), “China Imports Record Crude 
From Iran/Malaysia”(검색일: 2025. 7. 5.)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LNG] 중국은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정책(煤改气政策)을 추진함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135) [표 4-4]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0~25년 각 1/4분기마다 가스 소비

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가스 수입량은 각 시기별로 

증감해왔으나 국내 공급의 부족분을 수입해오면서 2020년 1분기 30.9BCM에

서 2025년 1분기에는 40.6BCM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LNG 수입량이 

파이프라인 수입을 상회한다.

표 4-4.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단위: BCM)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산 47.6 53.3 56.9 60.1 63.3 66.0 

소비 78.5 94.1 95.2 97.1 108.6 106.6 

135) 向心雨(2024), p.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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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단위: BCM)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 30.9 40.8 38.3 37.0 45.3 40.6 

PNG 11.0 13.6 14.4 14.4 18.2 19.1 

LNG 19.9 27.2 23.9 22.6 27.2 21.5 

주: 각 연도별 1/4분기 수치임.
자료: MEES(2025. 4. 25.), “China Q1 Gas Imports Dip With Pricey LNG Shunned; Qatar Leads LNG Suppliers” 

(검색일: 2025. 7. 5.). 

[표 4-5]에 정리한 대로 상위 10개국이 중국의 전체 LNG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2020년의 95.8%에서 2025년 1/4분기에는 98.1%로 매우 높게 나

타난다. 중국은 주로 호주, 카타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LNG를 수

입해왔다. 2020~24년 중국의 최대 LNG 수입국은 호주로 연평균 수입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후 2025년 1/4분기 기준으로는 호주를 제치고 카타르가 중

국의 최대 LNG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의 상위 10대 LNG 수입국 중 GCC 국가는 카타르 외에 오만과 UAE가 

포함되나 수입량은 카타르에 편중되어 있다. 카타르는 2020~24년 중국의 

LNG 수입에서 연평균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수급 관계를 유지

해오고 있다. 중국은 카타르와 LNG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공급

처를 확보해왔다. 일례로 2021년 중국 Sinopec은 카타르의 Qatar Petroleum

과 2022년부터 매년 200만 톤의 LNG를 10년간 공급받는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136) 또한 2023년 중국 CNPC는 카타르의 Qatar Energy와 27년 동

안 연간 400만 톤 규모의 LNG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137) 뿐만 아니라 

중국 Sinopec과 CNPC는 모두 카타르의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지분 참

여하고 있다.138)139) 이처럼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 계약 체결과 대규모 프로

136) “Sinopec signs 10-year deal with Qatar Petroleum for 2 m tons of LNG”(2021. 3. 22.)(검색

일: 2025. 9. 22.).

137) “CNPC inks 27-year deal with Qatar”(2023. 6. 22.)(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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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LNG 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UAE와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4월 UAE의 

ADNOC은 중국기업 ENN, CNOOC, Zhenhua Oil과 각각 LNG 공급 계약

을 체결했다.140) 이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의

미가 크다.141) UAE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

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탄소 저배출 화석연료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을 일정 정도 유지해오던 중국은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2025년 1/4분기에 미국산 LNG 구매량을 줄였으며, 

3월에는 미국산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2) 

138) S&P Global(2023. 4. 12.), “China’s Sinopec acquires 1.25% share in Qatar’s North Field 

East LNG expansion”(검색일: 2025. 9. 22.). 

139) CNPC(2023. 6. 21.), “CNPC reaches agreement with QatarEnergy”(검색일: 2025. 9. 22.). 

140) Enerdata(2025. 4. 23.), “ADNOC (UAE) signs LNG supply deals with China’s ENN, CNOOC 

and Zhenhua Oil”(검색일: 2025. 9. 22.). 

141) Xiaoling Qian(2025. 4. 21.), 「UAE, 중국과 역사적인 LNG 계약 체결, 세계 에너지 거래 패턴 재

편」(검색일: 2025. 9. 22.). 

142) World Oil(2025. 4. 21.), “China halts U.S. LNG imports as tariffs escalate, data shows” 

(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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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국 LNG 수입량의 

GCC 국가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연도별 중국의 전체 LNG 수입량에서 GCC 국가가 차지
하는 비중임.

자료: MEES(2025. 4. 25.), “China Q1 Gas Imports Dip
With Pricey LNG Shunned; Qatar Leads LNG 
Suppliers”(검색일: 2025. 7.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4. 중국의 대카타르·호주 

LNG 수입 추이

(단위: 백만 톤(좌), %(우))

자료: MEES(2025. 4. 25.), “China Q1 Gas Imports Dip
With Pricey LNG Shunned; Qatar Leads LNG 
Suppliers”(검색일: 2025. 7.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본 절에서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를 중심

으로 중국과 GCC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양측이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협력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석유화학] 중국의 석유 수요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증가, 부동산 부문 침

체, LNG 트럭 보급 확대, 고속철도망 구축 등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143) 휘

발유와 경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석유화학 부문이 중국 내 석유 수요 증가를 이

143) Downs(2025. 4. 30.), “China’s Oil Demand, Imports and Supply Security”(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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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주요 동인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감축하고, 고품

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늘려 석유화학 산업을 정밀화학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144) 한편 GCC는 전통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같은 후방 산

업에 대한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145) 특히 석유화학 부문은 GCC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다각화 측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다운스트림 부문 사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원유 판매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

해왔으며, 중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선도 수준의 통합 다운스트림 부문을 중국 내에서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146) 또한 아람코 CEO에 따르면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전략에 주목하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제조에 필요

한 석유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 GCC 간 석유화학 부문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중국-사우디아라비

아 구레이 에틸렌 프로젝트(中沙古雷乙烯项目, Sino-Saudi Gulei Ethylene 

Complex Project)를 들 수 있다.147)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

라비아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상기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의 추

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화학제조기업인 사빅(SABIC)과 푸젠

성에너지석유화학그룹의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및 다운스트림 심

가공 관련 컨소시엄 프로젝트로, 중국 푸젠성 구레이 석유화학기지에서 추진되

며 총투자액은 약 448억 위안(약 64억 달러)에 달하고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44) “China Says Oil Refiners Must Cut Fuel Output, Shift to Chemicals”(2025. 3. 5.)(검색일: 

2025. 9. 22.).

145) 강문수 외(2024), p. 92.

146) “Saudi Aramco seeks to deepen ties with China in petrochemicals and low-carbon sol-

utions”(2024. 8. 16.)(검색일: 2025. 9. 22.).

147) 해당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강문수 외(2024), p. 148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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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뿐만 아니라 GCC 국가에서도 양측의 석유화학 분야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는 중국 Sinopec, 

얀부 아람코 시노펙 정유회사(Yasref)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에 위치한 Yasref 

콤플렉스 내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확대를 위한 벤처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발표했다.148) Yasref 창립 10주년을 맞아 체결된 이번 협약은 아람코

(지분 62.5%)와 Sinopec(지분 37.5%)이 공동 소유한 합작회사 Yasref에 완

전 통합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연구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람코는 Sinope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첨단 정유·석유화학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제공, 산업 혁신 주도, 경

제적 전환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Yasref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의 에너지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합작회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경제

성장과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에너

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GCC 

국가들이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원이다.149) 무엇보다도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을 생산하고, 원유와 LNG를 수출

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150) 이처럼 GCC는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수출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

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151)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

성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GCC 국가 입장에서 

148) 아람코 코리아(2025. 4. 9.), 「아람코·시노펙·야스레프, 석유화학 사업 확장 위한 벤처 프레임워크 협

약 체결」(검색일: 2025. 9. 22.).

149) 강문수 외(2024), p. 93, p. 95.

150) 오만 Sultan Qaboos University 소속 교수와의 인터뷰(2025. 5. 26., 오만 무스카트).

151) 강문수 외(2024), p. 9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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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

하다.152) 

[태양광] GCC 6개국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재생에너

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이 차

지한다.153) 이처럼 중동 지역 및 GCC 역내에서 태양광 발전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다. 

중국은 2021년 기준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 → 모듈에 이르는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각 단계에서 74.7~96.8%의 생산능력을 보유했을 정도

로 세계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해오고 있다.154) 한편 중국정부가 보

조금에 기반하여 태양광 산업 육성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대

량의 중국산 저가 물량이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현상

이 발생했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155)  

이처럼 GCC의 태양광 발전 수요 증대와 맞물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미국

과 유럽 이외의 태양광 제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중국 태양

광 업계는 GCC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

다. 중국이 GCC 국가에서 참여한 여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중

국기업이 계약 및 EPC를 담당하면서 중국 태양광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

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156) 또한 중국 건설 기업 및 

152) 위의 자료, p. 150.

153) Qi Wang(2025), “From Trade to Supply Chain Investments: China’s Three Roles in the 

Solar Surge of the Gulf Region”(검색일: 2025. 7. 13.).

154) 김주혜(2023), p. 22.

155) 2023년 기준 중국의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861GW로 전 세계 모듈 설치량(390GW)의 두 배 

이상임.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23년 중국의 태양광 패널 가격이 42% 하락하면서, 미국 제품

보다 60% 이상 저렴함(김주혜 2024, p. 2).

156) 일례로 중국의 Trina Solar가 2023년 11월 준공한 UAE의 Al Dhafra 태양광 발전소에 800MW 모

듈을 공급한 사례를 들 수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UAE, 프랑스, 중국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

로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기계공업그룹(CNMIC)이 EPC를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강문수 외

2024,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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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은 GCC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동시에 태

양광 제품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수요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GCC 6개국에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GCC 6개

국에 대한 태양광 셀과 모듈 수출 총액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큰 폭으로 증

가했다. 중국의 GCC 국가별 태양광 제품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UAE

가 태양광 셀 수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

라비아의 경우에는 태양광 셀 수입이 2022년 이후 감소한 반면 모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여 자국 내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6. 중국의 대GCC 국가별 태양광 제품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단위: 천 달러)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2022 2023 2024

UAE 14,885 14,107 22,177

사우디 1,803 546 831

카타르 98 122 178

쿠웨이트 173 325 146

오만 676 1,067 134

바레인 93 87 24

소계 17,728 16,254 23,490

2022 2023 2024

사우디 314,895 1,335,362 1,893,269

UAE 947,084 408,845 513,577

오만 157,166 88,269 285,094

카타르 2,138 96,677 84,156

쿠웨이트 4,232 6,444 5,357

바레인 3,978 5,131 5,292

소계 1,429,493 1,940,728 2,786,745

주: HS Code 8541.42 기준.
자료: KITA Data(검색일: 2025. 7. 12.).

주: HS Code 8541.43 기준.
자료: KITA Data(검색일: 2025. 7. 12.).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성 요소

의 75%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JinkoSolar, TCL 

Zhonghuan과 같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체인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자 한다.157) 중국 기업들은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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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태양광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JinkoSolar, Longi, 

Trina Solar 등은 합작 투자와 기술 수출을 통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중국의 JinkoSolar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다.158)

또한 GCC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외에 상업 및 주거 단위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옥상에서 직접 전기를 생

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태양광 설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59) 

UAE 역시 옥상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여 가정과 기업의 태양광 시스템 도입

을 촉진하고자 한다.160) 이미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옥상

형 태양광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제2장에서 서술한 대로 미국은 2025년 6월 동남아 4개국에서 수

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사실상 중국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해

당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161) 미국이 동남아를 우회한 중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생산기지 및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GCC의 태양광 시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중국은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로 우수한 기술력, 제

품 품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62) 그

리고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태양광과 더불어 풍력 역시 핵심적인 

157) Jingsun(2025. 3. 21.), “The Current Status Of Saudi Arabia’s Solar Energy Market”(검색일: 

2025. 9. 22.).

158) “JinkoSolar’s Saudi plant set to go live in 2026”(2024. 7. 31.)(검색일: 2025. 9. 22.).

159) Markets and Data(2025), “Saudi Arabia Rooftop Solar PV installation Market Assessment, 

Opportunities and Forecast, 2018-2032F”(검색일: 2025. 9. 22.).

160) IMARC(2025. 1. 13.), “UAE Solar Energy Market Expected to Reach 73.5 TWh by 2033” 

(검색일: 2025. 9. 22.).

161) 이미 미국이 2012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고율의 AD/CVD를 부과하기 시

작했고, 중국기업들은 2013년부터 동남아 4개국에 생산기지 구축을 본격화함[김주혜(2025. 7. 14.), 

「미국, 동남아 우회 중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검색일: 2025. 8. 3.)].

162) KOTRA(2024. 12. 17.), 「2024년 중국 풍력발전 산업 정보」(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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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63) 중동 및 GCC의 재생에너지 부문은 태양 에너

지가 주도하고 있으나 풍력 조건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활발하게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는 태양광을 보완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에 주목하고, 오만은 그

린수소 전략 측면에서 풍력 발전을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풍력에너지협회(CWEA)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풍력 터빈 수출 상위 

5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이집트, 카자흐스탄으로, 이

들 국가가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한다.164) 최대 수출국을 차지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2024년 전체 수출의 15%에 해당한다.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기업

들은 국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으며165) 일부 터빈 제조업체는 중동과 남미 지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다.166) 

그림 4-5. 중국 풍력 터빈 수출 상위 5개국 현황(2024년)

자료: “Charts of the Day: China’s Wind Turbine Exports Jump”(2025. 3. 6.)(검색일: 2025. 9. 22.).

163) Jones(2025. 5. 9.), “Future Trends in the Wind Energy Industry in the Middle East”(검색일: 

2025. 9. 22.).

164) “Charts of the Day: China’s Wind Turbine Exports Jump”(2025. 3. 6.)(검색일: 2025. 9. 22.).

165) Ibid.

166) Sim and Griffiths(2024), “Renewable energy supply chains between China and the Gulf 

states: Resilient or vulnerable?”(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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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의 중국과 GCC 간 풍력 발전 프로젝트 협력 사례도 관측된다. 사

우디아라비아의 ACWA Power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를 착공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중국기업이 풍력 터빈 제조 및 

설치를 담당한다.167)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에서 나아가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

당하여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25년 

5월 Goldwind는 오만의 첫 번째 풍력 발전 프로젝트인 Riyah 1&2에 풍력 터

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168) 해당 프로젝트에 Power China가 EPC 계

약자로 참여한다.169) UAE의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도 중국기업인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가 EPC 업체로 참여하고 Goldwind

가 터빈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170) 

또한 2024년 7월 중국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Envision Energy는 사우디아

라비아 PIF, Vision Industries와 JV를 설립했다.171)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

비아 내에서 블레이드, 나셀, 허브와 같은 핵심 부품을 제조 및 조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25년 4월 중국의 Shanghai Electric Wind Power Group

은 오만 두쿰에 풍력 터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했다.172) 

[수소] 오랫동안 석유·가스에 의존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어 온 GCC는 탈석

유화와 산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167) Al-Sulayman and Alterman(2023. 12. 11.), “China’s Essential Role in the Gulf States’ 

Energy Transitions”(검색일: 2025. 9. 22.).

168) Goldwind(2025. 5. 20.), “Goldwind Signs Contract for Oman’s Largest Wind Power Project” 

(검색일: 2025. 9. 22.).

169) The Energy Year(2025. 5. 19.), “OQ launches renewables for 300 MW, signs deals for $2 

billion”(검색일: 2025. 9. 22.).

170) PowerTechnology(2024. 10. 21.), “Power plant profile: UAE Wind Power Demonstration 

Project, United Arab Emirates”(검색일: 2025. 9. 22.).

171) PowerTechnology(2024. 7. 17.), “Envision Energy forms JV with PIF to produce renewable 

components”(검색일: 2025. 9. 22.).

172) AGBI(2025. 4. 15.), “Chinese company to build $200m wind turbine plant in Oman”(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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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GCC는 풍부한 석유·천연가스를 보

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루 

및 그린수소 산업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173)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국인 중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수소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

하고 있다.174)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

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

라비아 순방 당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체결한 다수의 투자 계약 중 

그린수소 분야가 포함되었다.175)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와 대

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GCC 국가 중에서도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오만을 꼽을 수 있다. 오만 정부는 2030년까

지 연간 125만 톤(mtpa), 2050년까지 800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 능력을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176) 

중국은 오만과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24년 12월 중국의 운송 부문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FTXT 

Energy Technology는 오만의 Synergy Investment LLC와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

다.177) 양측은 MoU에 따라 오만 및 기타 중동 국가에서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

의 R&D, 생산, 판매, 관련 서비스 거점, 기술 지원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2025년 8월 오만의 United Engineering Services(UES)는 중국의 

173) 강문수 외(2024), p. 97.

174) KOTRA(2025. 4. 2.), 「2025년 중국 수소에너지산업 정보」(검색일: 2025. 9. 22.).

175) 강문수 외(2024), p. 153.

176) 오만 투자청(Invest Oman)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7., 오만 무스카트).

177) Fuel Cells Works(2024. 12. 2.), “Oman-China MoU on Hydrogen Fuel Cell Trucks”(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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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row Hydrogen과 오만 내 수소장비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178) 이 공장은 전해조, 가스 분리·정제 장비 및 관련 인프라를 현지 및 중

동 수출용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4월 오만의 지속가능에너지연

구센터(SERC)는 중국의 SinoScience Clean Energy Technology와 수출용 

그린수소 액화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179) 

[원자력] 제3장에서 설명한 대로 중국정부는 2014년 아랍국가와의 ‘1+2+3’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원자력을 포함하였다. 

중국은 GCC 국가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크고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

가 강하며 높은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전시켜왔다.180) 

중국은 최근 몇 년간 GCC 국가들과 원자력 및 원자력 기술 응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181) 우선 중국과 UAE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

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및 인력 양성 분야의 파트

너십을 강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에 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과 대학들은 쿠웨

이트, 오만, 바레인과 핵의학 및 기초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25년 4월 중국 측의 주최로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포럼’이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었다.182) 동 포럼은 양측의 원자력 협

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중

국 측은 개회사에서 포괄적인 원자력 산업 시스템, 강력한 기술 혁신 역량, 숙

178) KOTRA(2025. 8. 5.), 「[오만] UES-중국 Sungrow Hydrogen, 그린수소 장비 생산 위한 합작 추

진」(검색일: 2025. 9. 22.).

179) OMAN SUSTAINABILITY WEEK(2025. 4. 30.), “Omani and Chinese R&D entities to study 

hydrogen liquefaction”(검색일: 2025. 9. 22.).

180) 강문수 외(2024), p. 154.

181) “China, GCC countries to deepen peaceful nuclear tech cooperation”(2025. 4. 21.)(검색

일: 2025. 9. 22.).

182)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2025. 4. 22.), “China, Gulf States strengthen nuclear 

cooperation”(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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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인재 풀을 기반으로 GCC 국가들의 개발 수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

조했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UAE 대표단은 중국의 주요 원자력 시설 등을 방

문하고, 특히 중국의 첨단 원자력 기술 혁신을 상징하는 ACP100 SMR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183)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다각화의 일환으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184) 2022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생산, 

해수 담수화, 열에너지 응용 지원을 위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

해 지주회사인 Duwaiheen Nuclear Energy Company 설립을 발표했다.185) 

2025년 4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초의 대규모 원자력 발

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양자 논의에 착수하였다.186) 

해당 프로젝트는 2010년대 중반부터 계획 단계에 있다가 2022년 조달 절차가 

재개되었으며, 중국(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한국(한국전

력공사), 러시아(Rosatom), 프랑스(EDF Group)의 기업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계획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이다.187) 이와 같이 사

우디아라비아의 원전 프로젝트 추진에는 미국과의 관계, 주변 인접국의 정세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3)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2025. 4. 24.), “UAE Participates in First China-

GCC Forum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y”(검색일: 2025. 9. 22.).

184) MEED(2023. 7. 14.), “Riyadh receives Duwaiheen nuclear advisory bids”(검색일: 2025. 

9. 22.).

185) MEED(2025. 4. 23.), “Saudi Arabia holds high-level nuclear talks” (검색일: 2025. 9. 22.).

186) Ibid.

18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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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앞서 설명한 대로 중국은 국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전략과 GCC 국가의 

발전전략을 연계함으로써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일대

일로 프로젝트와 GCC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 제6차 장관급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을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했다.188) 이후 중국의 국영 및 

민간기업, 은행, 금융기관들은 GCC 역내에서 특히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여 일

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일대일로 

전략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 외 제3의 시장(글로

벌 사우스)에 대한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세 전쟁의 본격화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이 가능한 중동 및 GCC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전

략적 수요가 발생하였다.189)

중국 입장에서 GCC 역내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에

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190)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가 다른 국가나 집단

을 겨냥한 전략이 아니라 포용적 협력을 통한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강조한다.191) 이와 관련하여 중국 CNPC 관계자는 일대일로가 전 세계 주

188) Muhammad Zulfikar Rakhmat(2019. 3. 1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ulf: 

Building “Oil Roads” to Prosperity”(검색일: 2025. 9. 22.).

189) 한국외대 관계자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2025. 5. 9., 서울).

190) Muhammad Zulfikar Rakhmat(2019. 3. 1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ulf: 

Building “Oil Roads” to Prosperity”(검색일: 2025. 9. 22.).

191) Fulton(2017. 10. 17.), “The G.C.C. Countries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Curbing Their Enthusiasm?”(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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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산유국과 중국 간에 에너지 자원이 흐르는 ‘석유의 길(Oil Roads)’을 구성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192)

GCC 각국도 정치외교·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문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일대일로가 ‘중국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가

장 큰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축 중 하

나’라고 언급했다.193) 당시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사우디아

라비아의 경제 다각화를 위한 비전 2030 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15건

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2016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위급 공

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도 마련했다.194) 

그리고 2014년 중국과 카타르 정부는 ‘중국-카타르 일대일로 관련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쿠웨이

트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이 자국의 2035년 개발 비전을 달성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195) 

중국과 GCC 국가 간 협력은 정책 조율, 인프라 연계, 금융 협력, 교역 확대, 

인적 유대 강화라는 일대일로 전략의 ‘5통’과 일치한다.196) 이러한 협력 구조

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우디아

라비아의 ‘비전 2030’, UAE의 ‘미래 50년 국가발전 전략’, 오만의 ‘비전 2040’ 

등 GCC 국가의 발전전략은 모두 일대일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197) 중국

192) Muhammad Zulfikar Rakhmat(2019. 3. 1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ulf: 

Building “Oil Roads” to Prosperity”(검색일: 2025. 9. 22.).

193) Fulton(2017. 10. 17.), “The G.C.C. Countries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Curbing Their Enthusiasm?”(검색일: 2025. 9. 22.).

194) Muhammad Zulfikar Rakhmat(2019. 3. 1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ulf: 

Building “Oil Roads” to Prosperity”(검색일: 2025. 9. 22.).

195) Fulton(2017. 10. 17.), “The G.C.C. Countries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Curbing Their Enthusiasm?”(검색일: 2025. 9. 22.).

1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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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CC는 각각의 장기 발전 의제에 부합하는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GCC 국가의 산업 다각화 및 친환경에너지 부분의 성장 목표는 중국의 일

대일로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198) 

일례로 중국은 자국의 협력 제안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99) 즉 중국정부는 GCC와의 에

너지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4. 소결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

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

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

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

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LNG)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

며 2025년 1/4분기에는 카타르가 호주를 제치고 최대 공급국이 되었다. 중국

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LNG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197) BANK OF CHINA(2025. 5. 28.), 「金融赋能筑牢合作基础 促进中海、中阿更好实现互利共赢」(검색

일: 2025. 9. 22.).

198) Cafiero(2025. 5. 13), “Trump Returns to a More Multipolar GCC”(검색일: 2025. 9. 22.).

199) 한국외대 관계자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2025. 5. 9., 서울).



108•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

략적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

으며,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태양광)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

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셀 및 모듈 수출 등을 추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5년 6월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제품

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중국 태양광 

업체의 생산·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GCC 시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풍

력)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

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제3국에서도 중국과 GCC

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협력 사례가 관측된다. (수소) GCC는 탈석유화 및 산업 

다각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수소를 차세대 성장 산업으

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

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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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원자력)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

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과도 핵

의학·연구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

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과 GCC의 원자력 협력은 탈탄소화, 차세대 원전 기술 적용, 인력 양성 및 기술 

응용 분야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 및 민

간 기업, 은행, 금융기관들은 GCC 역내에서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여 일대일로

를 추진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

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

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

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 4-7.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를 중심으로 수급 관계 유지 

 중국-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양상

 [원유]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

 [LNG]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 등을 통해 LNG의 안정적인 확보 전략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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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석유화학

 중국은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 확대 목표

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 모색

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추진

재생

에너지

 GCC의 재생에너지 개발 수요 확대,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 추진 목표

 [태양광] 중국기업은 GCC 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계약 및 EPC,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및 현지 수요 대응, 태양광 제품(셀, 모듈) 수출, 합작 

투자 및 기술 수출, GCC의 옥상형 태양광 시장에도 적극 진출

 [풍력]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 확대, 중국기업

은 핵심 장비 공급, 풍력 발전 프로젝트 EPC, GCC 내 핵심 부품 제조 및 

조립 추진, 제3국에서도 중국-GCC 간 풍력 발전 프로젝트 협력 추진

수소

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

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

술을 보유한 중국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 형성

 중국은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추진 중

원자력

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

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 전개

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기술 교류 등 논의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입장에서 GCC 역내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핵심은 에너지 자원

을 확보하는 것임.

 중국과 GCC는 각각의 장기 발전 의제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구축

 GCC 국가의 산업 다각화 및 친환경에너지 부문의 성장 목표는 일대일로

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비전 공유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11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

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

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다. 양측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

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GCC 주요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연계되면서 에너

지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개발, 무역 다변화 및 위안화 결제 등 다층적 협력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

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

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

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강화를 목표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GCC의 글로벌 에너지 수출 경쟁을 심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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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

며 이에 따른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GCC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

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

극 참여하고 있다. GCC는 중국의 기술, 제품 및 자본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 고

도화로 경제구조 다각화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에너지 분야 제재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

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

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자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GCC 내 미국 개입 

축소와 더불어 일대일로 등 경제적 연대 강화를 중심으로 GCC 내 중국의 영향

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 및 경

제적 실리 추구와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

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

동 정책 방향에 따라 GCC 역내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면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상호 이익과 전략적 필요성

에 기반하여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역, 인프라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금융 협력,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왔

다.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

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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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문에서 서술한 대로 중국과 GCC는 각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부합하

는 종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구도가 쉽게 변하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GCC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국을 미국 또는 다른 어느 국가가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

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술한 대로 GCC가 사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전략적 협력 상대로 선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

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200) 

표 5-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구분 협력 평가 향후 전망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GCC 

에너지 협력 영향

 자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GCC 내 미국 

개입 축소, 일대일로 등 경제적 연대 강화를 중심

으로 GCC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이 과정에서 

중국-GCC 에너지 협력 관계 심화

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

확실성 속 중국-GCC 간 상호 의존도 심화 → 안정

적 에너지 수출·수입 시장 확보를 위한 관계 강화

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산업 다각화 모색 중인 GCC

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 → GCC,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과

의 협력 수요 증대 

 GCC는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을 

모색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 방향에 따라 

GCC 역내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

될 가능성

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 중국-GCC 간 화

석연료 수급 관계 당분간 지속될 것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원전 역할 

강조 추세 →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확대됨

에 따라 대GCC LNG 수입 규모 확대 전망

200) Abdalftah Hamed Ali(2025. 5. 23.), “Localizing Renewable Energy Supply Chains in the 

Gulf: Ambitions, Challenges, and Strategic Pathways”(검색일: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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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구분 협력 평가 향후 전망

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제재 조치 강화(미국의 대중

국 추가 관세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동남아를 

통한 중국 태양광 제품의 대미 우회 수출 차단 등) 

→ 중국과 GCC의 화석연료 수급 관계와 재생에

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

 미국의 원유 및 LNG 수출 확대 기조 → 

GCC와의 에너지 수출 경쟁 심화  

 미·중 간 에너지 교역 축소와 중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 GCC의 대중 에너지 수출 

확대 전망

 중국 재생에너지 업체의 대GCC 협력 수요 

증대

상호 협력 수요

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수입 시장 확보

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수급 관계 구축 

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확대, 중국은 미국

과 유럽 외의 재생에너지 제품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 증대

 GCC는 중국의 기술, 제품 및 자본을 활용한 에너

지 산업 고도화로 경제구조 다각화 목표 실현

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

경에너지 발전 수요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

력 심화 가능성

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협력 구도 당분

간 지속 전망

중국-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를 중심으

로 공고한 수급 관계 유지 

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분야 

협력 프로젝트 추진 중

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GCC 현지 발전

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

축 등에 적극 참여

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 원자력 분야에서 

△ 정부 간 협정, △ 인력 양성, △ SMR 등 차세

대 원전 기술 논의 추진 등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

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 실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

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카타르와 호주

가 각각 중국의 최대 원유/LNG 공급국 지

위를 유지할 가능성 

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

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

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 확대

 일대일로와 GCC 각국의 발전전략을 연계

한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

-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

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 협력 속도 달라질 

가능성

협력 리스크 요인
 GCC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예. AI 등)에서 GCC의 대중국 에너지 협력 지속 의지 약화 가능

성 등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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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최근 한국- 

GCC 에너지 협력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한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은 전

반적으로 중국-GCC 협력과 닮아 있긴 하나, 비교적 전통에너지 부문에 집중

된 모습을 보인다.201) 우선 한국은 GCC와의 오랜 에너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원유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원유 수입의 62.1%를 

GCC에 의존했으며,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전체를 감안할 경우 그 수치는 72.8%

에 달한다.202) 특히 러-우 전쟁 이후 미국산 원유 수입 경쟁이 심화되고 전 세

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GCC 원유 수입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1년 42.8% 수준이었던 비

중은 2024년 62.1%, 2025년 1/4분기 63.3%까지 확대되었다. 사우디아라비

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국내 정유사 S-Oil의 최대주주라는 점 역시 높은 의

존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동원유비축

사업 등의 부가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GCC 주요국과 총 

1,330만 배럴 규모의 공동비축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GCC와의 원유

비축사업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동원유비축사업은 유사시 우리나라가 

비축된 원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갖는 구조로 운영되며, 저장시설 대여료 확

보 등의 경제적 효과도 수반한다. GCC 산유국은 동북아로의 원유 수출을 좀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추진할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플

201) 강문수 외(2024), p. 223.

20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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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03) 특히 2023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아

미랄(Amiral) 프로젝트는 총 50억 달러 규모로 국내 기업의 해외 단일 프로젝

트 중 최대 수주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유, 가스처리시설 등의 프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GCC의 대한국 투자도 이

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는 S-Oil에 대

한 투자로 현재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도 인수했다. 2023년에는 S-Oil 울산 공장에 9조 2,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

학시설을 구축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

상 최대 외국인 투자 사례이기도 하다.

표 5-2.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대걸프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건설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계약시기 국가 업체 공사명 금액

2024

사우디 현대ENG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2 2,513

사우디 현대ENG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PKG1-혼합 피드 크래커 2,537,121

사우디 SG이앤씨 SEPC 에틸렌 크레커 확장공사 502,870

사우디 SG이앤씨 APOC IPA 191,227

사우디 SG이앤씨 SEPC PDH/PP 생산 설비 187,090

사우디 SG이앤씨 SEPC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생산 설비 169,014

2023

사우디 현대건설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PKG1 2,939,886

사우디 현대건설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PKG4 2,135,655

사우디 대신기공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PKG3-1 52,594

사우디 대아이앤씨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PKG3-2 46,771

사우디 미동이엔씨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유틸리티 PKG3-1 21,561

2022

사우디 현대리바트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3 68,344

사우디 국제플랜트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3 중 배관공사 25,875

사우디 금양그린파워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전기공사 25,812

사우디 삼영기업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계장공사 21,424

2021

사우디 삼정ENG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1 1,232,197

사우디 현대ENG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2 907,465

사우디 현대건설 아람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PKG2 742,471

사우디 삼정ENG AGIC 탈수소/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 653,783

2020
UAE 구산토건 CFP 원유처리시설 프로젝트 중 토목공사 12,740

사우디 SK에코플랜트 APC 프로판 탈수소화/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 7,600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검색일: 2025. 6. 27.).

203)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검색일: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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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GCC의 친환경에너지 협력은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 양자 간 MoU 체결에서 벗어나 카

타르, 오만, UAE 등지에서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삼

성물산은 2022년 카타르의 라스 라판 및 메사이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

는 한국이 중동지역 내 최초로 수주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2023년에는 서부발전이 오만의 마나 프로젝트와 UAE의 아

즈반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하였다. 특히 마나 프로젝트는 O&M 방식으로 진

행되어 단순 개발자로서의 참여를 넘어 장기 운영까지 포함한 협력 모델로 평

가된다. 향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듈 개발 등 가치사슬 전반으로 협력

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수소 분야에서도 걸프와의 협력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

아와는 수소 공급망, 그린·블루수소 생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

가 체결되었으며, 현대자동차와 사우디교통공사는 수소버스 도입과 공급망 구

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204) UAE와는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

로 ADNOC과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공동연구 협약이 다수 체결되었으며, 창

원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도 수소 모빌리티 보급 협력에 나서고 있다. 오만

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삼성E&A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쿰 그린수소 프로젝

트’에 대한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47년간 현

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아직 실증조사 단계

에 머물러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205)

한편 한국은 GCC와의 원자력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024년

까지 4기 모두를 준공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최초 수

출 사례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

204) 강문수 외(2024), p. 223.

205) 오만 수소청(Hydrom)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9., 오만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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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은 2015년 사우디와 SMART 원자로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

하고, 이후 현지 인력 교육 및 상세설계를 지원해 왔다. 또한 DL이앤씨는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과 SMR 기술을 담수화 플랜트에 적용하는 협

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응용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

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

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

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GCC 협력 관계]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

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오만의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및 경제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오만에 대한 진출을 활발히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은 실익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전략과 선호도에 따라 

진출 속도와 범위가 상이하다고 한다.206)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심

의 장기적 관점으로 오만과의 협력에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사이에 협력 

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기업은 일부 기업을 중심

으로 실익을 우선시하는 진출 형태가 두드러지며, 수소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

용이 높은 사업 분야에는 외부 변수나 시장 여건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206) 오만 에너지광물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s) 관계자와의 인터뷰(2025. 5. 28., 오만 무

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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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고 지적된다.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한-GCC FTA(2023. 

12. 28. 타결)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국-GCC 에너지 협력] GCC 역내의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협력은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GCC는 전략적 차

원에서 중국, 미국 또는 유럽 등을 대상으로 실리 외교를 구사하면서 에너지 협

력을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친환

경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미국, 유럽 등과도 일정 수준

의 협력을 병행할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GCC와의 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가 중국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파트너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GCC 내에서는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 및 기술 의존

도를 낮추기 위한 현지화 생산 체계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GCC

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

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석유화학] 한국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2022년 이후 자급률 상승, 원가 경쟁력 저하, 중국을 대체할 시장 발굴

의 어려움, 중동 산유국의 COTC(Crude Oil To Chemical) 설비 증설 등으

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207) 더욱이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및 GCC 국가

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207) 구슬기(2025), pp. 1~2;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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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과

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경

쟁력 제고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태양광] 현재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하

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으로 생산

한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품을 규제하고 있

다. 이처럼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이 배제되는 상

황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GCC라고 할 수 있다. 즉 GCC를 대상으로 한 중국

의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및 GCC 지

역은 주로 대규모 유틸리티 위주여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므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의 경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

이 배제된 미국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

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

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자력]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UAE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

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한국, 러시아, 프랑스를 비롯하여 중국 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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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중국은 GCC 역내 원자력 분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

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

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

야에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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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Landscape of China–GCC Energy 

Co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Youngsun Kim and Kwangho Ryu

Global security conditions have become more uncertain than ever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the energy sector is experiencing rapid 

structural changes and a swift geopolitical realignment, while multiple 

factors—including the intensification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ccelerated climate-change responses and energy transitions, and the 

launch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are 

intertwining to further deepen the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nd the global energy market. Amid such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energy security is emerging as a 

core issue that combines national security, diplomatic strategy, and 

energy geopolitic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regarded as a 

key region for global energy supply, and China, the world’s largest energy 

importer. China is active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ts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ies to mitigate its high dependence 

on external energy sources and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ward a 

low-carbon society. The GCC, leveraging its immense fossil-fuel supply 

capacity, is simultaneously pursu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energy 

transition, and in doing so is expanding its demand for external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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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Accordingly, 

the two sides are forming a mutually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areas of fossil energy and clean energy, rapidly 

deepening the scope and level of their cooperation.

South Korea also has a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with a 

significant portion of those imports relying on the GCC. In this context, 

the expansion of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is 

highly likely to hav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South Korea’s energy 

security and its overall econom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amid changing energy-security and 

geopolitical conditions, and seek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on in each sector. Ultimately, it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at may serve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Sou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and energy-cooperation strategies with the GCC.

Before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Chapter 2 categorizes and outlines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wo sides into four areas: shifts in 

U.S. and Chinese influence within the GCC; fragment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nd restructuring of energy supply chains resulting from 

the Russia–Ukraine war; energy-transition trends driven by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energy policies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recent U.S. and Chinese 

influence within the GCC has shown contrasting patterns. The United 

States has long maintained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GCC 

centered on its role as a security provider, but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Iraq War, it came to recognize the costs and limits of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As a result, a trend has continued in 

which it gradually reduces its engagement and reallocates diplomatic 

and security resources to Asia and other regions. Above all, the rise in 

U.S. energy self-sufficiency brought about by shale-oil development has 

accelerated the reduction of U.S.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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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China has been steadily expanding its strategic presence in the 

GCC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rad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advanced technologies, based on economic growth, rising energy 

demand,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Meanwhil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has made the trend of supply-chain fragmentation 

particularly evident in the energy sector. Europe rapidly reduced imports 

of Russian crude oil and natural gas and strengthened its energy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China’s expansion of energy 

imports from Russia, followed by increased imports from the GCC, is also 

aligned with this supply-chain restructuring trend. At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ursuing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nergy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hieve carbon-neutrality goals. As of now, during this 

transitional phase of energy transformation, fossil fuels and clean energy 

sources coexist, and available energy sources such as LNG and nuclear 

power are being utilized as transitional energy resources. Nonetheless, as 

of 2024, fossil fuels still account for more than 80%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Accordingly, in the short term, competition to secure oil 

and natural gas is expected to unfold alongside the continued dual 

challenge of meeting carbon-reduction targets. Finally, since taking 

office,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swiftly pushing policy 

changes in the fields of energy and climate. In particular, the dismantling 

of the previous Biden administration’s clean-energy and carbon- 

neutrality policies has heightened uncertainty and change in the 

renewable-energy sector and in climate-change response. This has led to 

concerns about delays in U.S. carbon-neutrality efforts and a weakening 

of U.S. climate leadership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foreign 

sanctions, including in the energy sector, and these sanctions are 

exerting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energy-cooperation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GCC.

In Chapter 3, the study examines areas of mutual cooperati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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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utlining the energy-policy directions of China and the GCC. China 

has long regarded energy security as a core national-security task, as its 

external dependence on crude oil and natural gas has grown steadily. 

With its high dependence on external energy sources, China requires 

not only stable energy procurement but also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 in the field of clean energy. In this context,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especially with the GCC countries—is essential for both 

strengthening China’s energy security and advancing its clean-energy 

transition. China’s energy cooperation with the GCC extends from 

ensuring stable supplies of traditional energy sources such as crude oil 

and natural gas to strategic-level cooperation needs encompassing joint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hydrogen, nuclear power, and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as well as efforts to promote yuan-based 

settlement in energy trade. In addition, China seeks to build a mutually 

beneficial energy partnership by link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ith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GCC countries. In short, the GCC, with its 

abundant energy resources and potential for renewable-energy 

development, is an indispensable cooperation partner for China’s energy 

security and energy transition, while also serving as a region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China’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mi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Meanwhile, the GCC is strategically 

expanding cooperation with China to secure stable energy export 

markets and strengthen capabilities for developing next-generation 

energy sources. As the world’s largest energy importer and a technological 

powerhouse wi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strong infrastructure 

investment capacity, China is viewed by the GCC as an ideal partner.

In Chapter 4, based on the analyses in Chapters 2 and 3, the study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nergy cooperation 

being pursued by China and the GCC, categorizing it into fossil fuels, 

petrochemicals,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nuclear power. First, 

an examination of China’s crude oil and LNG import trends over the past 

five years shows that it has maintained solid supply relationship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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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crude oil) and Qatar (LNG). In the case of crude oil, China 

procures 30–40% of its total imports from the GCC, and whil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alternated as China’s largest suppliers, imports from 

Russia increased after the onset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due to 

price competitiveness and geopolitical factors, but began to decline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By contrast, amid U.S.–China tensions and the 

suspension of U.S. crude oil imports, imports from Saudi Arabia saw a 

slight increase in the first quarter of 2025. China’s crude oil import 

volumes and supply sources have been changing in connection with 

various geopolitical variables. The volumes imported from major 

supplying countries have shown fluctuations over time due to multiple 

factors, including U.S. sanctions on major oil-producing countries, the 

Russia–Ukraine war, and U.S.–China trade tensions. In the case of LNG, 

China is pursuing a stable procurement strategy through long-term 

purchase agreements with Qatar and participation in investments in the 

North Field expansion project, and the LNG supp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continue over the long term. Moreover, 

the expansion of LNG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AE is also 

noteworthy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import sources and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In this way, energy trade between China 

and the GCC shows a pattern in which mutual interdependence and 

strategic cooperation are becoming further reinforced as part of 

managing geopolitical risks and ensuring energy security.

China and the GCC are also pursu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energy transition by forming mutually complementary cooperation 

structures in the petrochemicals,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nuclear-power sectors. In the petrochemical sector, large-scale 

cooperation projects are being promoted in both China and GCC 

countries. China, in response to slowing oil demand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new-energy vehicle adoption and the downturn in the 

real-estate market, is reducing the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expanding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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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The GCC, for its part, seeks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GCC countries display a 

tendency to use renewable energy to generate domestic electricity while 

exporting crude oil and LNG to maximize overseas sales profits. 

Although GCC countries have strong ambition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and expand renewable-energy development, the 

renewable-energy industry within the GCC remains in an early stage, 

mak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particularl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GCC countries,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which 

leads the global renewable-energy supply chain—is highly important. 

The GCC’s installation capacity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is rapidly 

expanding, with demand for solar power sharply rising. China currently 

dominates the global photovoltaic manufacturing supply chain, and is 

actively targeting the GCC as a strategic market amid U.S. and European 

import restrictions and pressures stemming from oversupply. Cases of 

solar-power projects in GCC countries involving Chinese participation 

show that China is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solar-product 

manufacturing bases and the export of solar products. In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goals of the GCC, wind power is also recognized as 

a key generation source, with wind-power capacity expanding mainly in 

Saudi Arabia, the UAE, and Oman. As one of the world’s largest exporters 

of wind-power equipment, China is cooperating with major GCC 

countries in various forms. Chinese companies not only supply key 

equipment but also undertake EPC roles in wind-power projects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s, promote the manufacturing 

and assembly of key components locally within the GC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in the hydrogen sector can 

be understood as focusing primarily on green-hydrogen cooperation 

linked to renewable energy. GCC countries, with their abundant 

renewable-energy resources, and China, with its large-scale production 

facilitie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research capacity, form a 

mutually complementary cooperation structure. Based on its large-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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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technological strength, and research capability, China is 

pursuing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in hydrogen and related industries 

with GCC countries such as Oman. In the nuclear-power sector, China 

regards Saudi Arabia and the UAE as key partners and is pursuing 

cooperation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reactor operation, fuel 

supply, personnel training, uranium and thorium exploration, as well as 

nuclear safety and public security. In 2025, China and the GCC held the 

“First China–GCC Forum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Technology,” 

during which they discussed next- 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Rs, workforce development, technical exchange, and potential 

joint projects. Meanwhile, China and the GCC are strengthening their 

strategic partnership by achieving their mutually complementary goals 

of energy security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views the GCC as a key cooperation partner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has pursued cooperation in energy trade and 

energy-infrastructure development. Each GCC country is also seeking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nergy transition by linking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emphasizes 

Belt and Road cooperation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but the GCC 

is regarded a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ner in terms of building a 

strategic partnership to respond to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engthening China’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nd consolidating 

energy cooperation.

Lastly, Chapter 5 evaluates and forecasts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mid 

multiple external factors—such as recent changes in the global 

geopolitical environment, transformations in energy structures, the 

Russia–Ukraine war, and U.S. sanctions in the energy sector—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has developed into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main text, the 

evaluation and outlook for China–GCC energy cooper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China’s perspective as the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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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 energy importer and a country that prioritizes energy security 

above all, the GCC is a strategic partner possessing not only abundant 

crude oil and natural gas resources but also significant potential in 

renewable energy sectors. Second, amid uncertainty in the global energy 

supply chain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mutual 

interdependence between China and the GCC has deepened.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stable export and import markets for crude oil 

and LNG,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the GCC align. Accordingly, 

the two sides have built a mutually stable energy-supply relationship 

amid geopolitical risks and volatility in the global energy market. During 

the transitional phase of energy transformation, the fossil-fuel suppl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GCC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China has been reducing its imports of U.S. energy due to 

factors such as the tariff w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GCC’s energy 

exports to China are expected to further expand as a result. Third, 

cooperation between the GCC and China in the clean-energy sector has 

deepened as the GCC seeks industrial diversification alongside efforts to 

transform its current energy structure. Chinese solar and wind compan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local power-plant construction, equipment 

supply,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ecosystem development within 

the GCC. Meanwhile, due to U.S. sanctions targeting China’s renewable- 

energy sector, China’s demand for cooperation with the GCC is expected 

to grow further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and production-base 

diversification. Fourth, while U.S. influence within the GCC is declining,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he GCC. 

As long as China’s demand for fossil-fuel imports and the GCC’s demand 

for development in the clean-energy sector continu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ighly likely to deepen. However, the GCC faces 

the need to pursue balanced diplo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ue to issue-specific interest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such 

as foreign-policy and security concerns and the pursuit of economic 

pragmatism. Taken together,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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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in line with their strategic 

needs, but the pace of cooperation may vary by energy sector depending 

on external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U.S. engagement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pattern of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surrounding the GCC,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Recently, the GCC has 

shown a tendenc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o 

foster its AI industry, and the United States is requesting the exclusion of 

China in AI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CC, which seeks 

to promote convergence between the AI and energy sectors, it will be 

necessary to observe the extent to which it will continue energy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future. It is also noteworthy that GCC 

countries, which have so far relied primarily on Chinese renewable- 

energy products and technologies, are making efforts to localize 

renewable-energy component manufacturing to reduce dependence on 

a single supply source.

South Korea relies on the GCC for a significant share of its crude-oil 

imports and ensures supply stability through measures such as joint 

crude-oil stockpiling projects. In addition, by expanding cooperation 

with the GCC across the energy sector—including refining and 

petrochemicals, clean energy, hydrogen, and nuclear power—South 

Korea is enhancing its energy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the GCC is a highly important strategic partner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GCC 

energy cooperation analyzed in the main tex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GCC countries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and establish cooperation platforms for this 

purpose. Seco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the GCC may pursue strategies to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centered renewable-energy supply chains and diversify it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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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From this perspective, South Korea can explor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the GCC. Third, in the refining and petrochemical 

sectors, South Korea should concretely explore cooperation strategies 

and ways to establish long-term partnerships that differentiate it from 

China in areas where it is currently cooperating with the GCC. 

Strengthene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GCC through 

joint projects underway in both China and GCC countries may increase 

risks for South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which is currently 

experiencing difficulties. To respond to the complex risk factors that 

China–GCC cooperation may pose to South Korea’s domestic industry, it 

is essential to monitor cooperation trends between the two sides while 

actively formulating measures to enhance South Korea’s competitiveness. 

Fourth, in the solar-power sector, South Korea may consider: ① entering 

the U.S. market more actively, where Chinese products are excluded; 

② supporting Korean firms’ entry into the GCC in the premium-product 

segment of the small-scale solar-power market; and ③ pursuing 

cooperation in which Korean companies participate as project developers 

in GCC solar-power projects while considering Chinese companies as 

joint developers or selecting Chinese firms as EPC contractors. Fifth, 

based on the UAE’s achievement of being the first GCC country to 

commercialize nuclear-power gener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South Korea should actively 

enter new nuclear-power markets in the GCC, such as Saudi Arabia. 

Although China is expanding its cooperation base in the nuclear-power 

sector by strengthening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GCC, South 

Korea has compar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terms of winning and 

completing nuclear-power projects. Chinese firms are also expected to 

bid on Saudi Arabia’s nuclear-power project, and South Korea needs to 

observe China’s nuclear-cooperation trends with the GCC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as major GCC countrie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MR sector, South Korea should further expand its cooperation base 

related to SMRs in the GCC nuclear-pow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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